
도날드 헌터(Donald Hunter, New 

Beginning Baptist Church, Baton 

Rouge, Louisiana)

알톤 스텔링이 살해된 베이톤 루지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목사인 

도널드 헌터는 시편 11장 5절을 주제로 설

교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

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

시도다.”

“우리들 대부분은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

고 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크리스천이

면,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예수님을 보라! 그는 태어나는 순간

부터 고난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시편 

34: 19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는 말씀

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건지심을 받는다.”

그러나 헌터 목사는 교인들 중 일부는 도

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전하다. 참고 견뎌야 한다고 권면하

지만, 아직은 모든 일은 신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우리는 저 임금 커뮤니티로 알톤 형제 

역시 가난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앉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다리지는 않겠다. 

바로 빈부의 격차가 이번 사건의 주원인이

라는 점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오비 머시(Obie Bussey, Golden Gate 

Missionary Baptist Church, Dallas, 

Texas)

불과 2주 전, 흑인교회인 골든게이트선

교침례교회는 장로교 백인목사를 초청해 

예배를 드렸다. 달라스에서는 100여명의 

목회자들이 주축이 돼 인종간의 관계 진전

을 위한 프로그램(pulpit swap)을 진행하

고 있기 때문이다. 즉 흑인 목회자가 백인 

교회로, 백인 목회자가 흑인 교회로 번갈아 

가면서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버시 목사는 “교회는 항상 치유, 인종화

합, 경찰의 안전 그리고 지역사회의 하나됨

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누구

도 팔짱을 끼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흑

인 커뮤니티가 느끼는 불신과 불안을 이해

하고 동시에 경찰들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

해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

다”고 말한다.

<3면으로 계속>

경찰의 인종차별적 폭력과 그에 맞선 흑인의 과격 저항으로 미

국 사회가 흑백 인종 간 분열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인종차별 반대운동 ‘블랙 라이브즈 매터

(BLMㆍ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를 비롯해 공권력 남용에 반대

하는 시위가 미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고, 이로 인해 촉발된 미국 

내 흑백갈등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

상하고 있다. 민주ㆍ공화 양당 대선 주자들이 엇갈린 시각을 내놓

은 데다 양 진영의 지지자 발언까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선 결과

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며칠 사이로 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된 경찰과 흑인

간의 총격이 빚어내는 긴장은 한마디로 미국 사회의 고질병인 ‘흑

백 갈등’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며, 이렇

게 가다가는 LA폭동을 유발한 ‘로드니 킹’ 사건이 재발될 수 있다

는 ‘티핑포인트’의 기로에 미국이 놓여 있다는 분석까지 등장하고 

있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흑백 갈등으로 혼돈의 주말을 보낸 

미국인들에게 교회공동체만이 인종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말한다(The Church at Its Racial 

Turning Point: Five ways forward after the recent tragic 

events). 아울러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지역 가까운 곳에서 사역하

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나 소감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다시 하나로 될 수 있는 지혜를 전해준다(What Do You Preach 

After a Week Like This?: Reactions from 10 pastors close to 

the recent shootings in Dallas, Baton Rouge, and Falcon 

H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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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문

명이 발달할수록 피폐해져 가는 인간사회에 하나

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하셔서 상처받은 

심령이 복음으로 치유 받는 역사의 증인들

로 쓰임 받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
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

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3-44절

인/터/뷰
기타리스트 김지희 자매

14면

‘와이파이’로 고통 받는 사람 
  증가하고 있다!

2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8면

7월의 뉴욕 날씨답게 무더위 속에서 

3일간 치러진 할렐루야 2016 대뉴욕복

음화대회가 15일부터 17일까지 프라미

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 원팔연 목사(전주 바울교회 담

임)는 성결교단 소속으로 정진경 목사 

이후 성결교 목사로는 2번째로 초청됐

다. 따라서 뉴욕의 성결교 소속 목회자

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띠었다.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는 첫날 대

회사에서 37년의 역사를 가진 할렐루야 

뉴욕대회를 언급하면서 “오늘날 기독교

계의 현실은 세속화, 인본주의, 혼합주

의, 신비주의, 동성결혼, 윤리성 상실, 이

단 사이비 난무하는 혼탁한 시기”라며 “

이러한 비진리, 불합리를 철저히 타파하

고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야 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뉴욕 도

성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그리스도

의 복음이 물결쳐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

하고 개혁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날 대회는 이만호 목사(준비위원

장) 인도로 이레연합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필그림선교무용단의 희망의 북소

리, 대회사 이종명 목사, 특별찬양 박성

하 목사, 대표기도 김성국 목사(퀸즈장

로교회), 성경봉독 김주열 장로, 강사소

개 김석형 목사(롱아일랜드성결교회), 

찬양 성결교연합성가대, 설교 원팔연 목

사, 헌금기도 주효식 목사(수석협동총

무), 헌금송 케리그마 남성중창단, 광고 

한준희 목사(서기), 축도 박희소 목사(

고문)의 순서로 진행됐다.

둘째 날 대회는 최창섭 목사(고문) 인

도로 엘피스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장학

금 전달식(21명에 각 500달러씩), 특송 

강성식 찬양사역자, 기도 김영환 목사(

뉴욕목사회 회장), 성경봉독 최원호 장

로, 설교 원팔연 목사, 헌금기도 이주익 

장로, 헌금송 목사/장로성가단, 광고 임

용수 목사(부서기), 축도 방지각 목사(

고문)의 순서로 진행됐다.

셋째 날 대회는 김홍석 목사(부회장) 

인도로 강성교회찬양의 경배와 찬양, 기

도 허연행 목사(협동총무), 성경봉독 이

상호 이사장, 찬양 뉴욕연합찬양대, 설

교 원팔연 목사, 한금기도 이준성 목사(

진행위원), 헌금송 권사선교합창단, (강

사에게) 감사패 증정 이종명 목사, 광고 

박진하 목사(총무), 축도 장석진 목사(

고문)의 순서로 진행됐다.  

<10면으로 계속>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강사 원팔연 목사

무더위 속 할렐루야 2016 대뉴욕복음화대회 성료

CT, 총격사건 주변 목회자들 통해 듣는 ‘사랑과 용서’대 화합의 메시지 보도

교회공동체만이 인종갈등 풀 수 있다!

경찰의 인종차별적 폭력에 항거하는 흑인 주도의  반대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할렐루야 2016 대뉴욕복음화대회 첫날 참석자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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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6월 한달을 안식월로 재충전을 위해 쉬러 한

국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다녀오신 성도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사모님 이번에 한

국가시면 꼭 가보세요!”라고 추천했던 곳이 전

라남도 순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을 다녀왔

습니다. 순천에 도착하니 몇년전 제가 섬기는 참

사랑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낙도 전도왕 “

반봉혁 장로님”과 장로님이 섬기시는 순천 왕지

교회 “김용태 목사님”이 나오셔서 극진히 안내

해 주셨습니다. 반 장로님과 김 목사님 두 분 모

두 순천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거기 사셔서 현지 

사람들만 아는 허름한 골목길 맛 집들도 많이 

다녔습니다. 

순천만은 말 그대로 습지입니다. 습지만 15만평으로 세계 3대 습지중 하나로 

꼽힙니다. 습지를 한 바퀴 돌고 꼭대기 전망대까지 올라가면 위에서 습지 전체

를 볼 수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쟌스 비치처럼 보도블록으로 길을 아주 잘 만들

어 놓았습니다.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폴짝 폴짝 습지를 뛰어 다니는 순천만의 

명물인 짱둥어라는 작은 물고기 그리고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의 크기가 아주 다

른 독특한 작은 게들이 습지 구멍구멍에서 나와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을 바라보

면서, 갈대숲이 내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며 걷는 재미도 솔솔하였습니다. 순천

만의 보도블록 산책에 이어 마침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었기에 약 40분 동안 배

를 타고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순천만 곳곳을 다녔습니다. 안내원의 설명 

가운데 하나가 저에게 참 은혜가 되어 오늘 순천만 갈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

니다. 

습지는 말 그대로 습지입니다. 순천만 습지의 가장 큰 특징은 갈대밭입니다. 

갈대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숲을 이루어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가 흔들리면서 그

때마다 매번 다른 아름다운 소리를 선사합니다. 훌륭한 오케스트라도 좋은 화음

을 선사하지만 세상에서 제일가는 아름다운 소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한국 방문시 기회가 

되면 들려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갈대소리를 들으며 배를 타고 가는데 아래를 

보니 순천만의 물은 흙탕물 그 자체였습니다. 물속이 보이지 않는 아주 더럽고 

탁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흙탕물이 가장 깨끗한 물인 1급수라고 

합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해보이듯이 1급수에서만 사는 각종 새들과 물고기들

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하기를 우리들 눈에 보이기에 더럽고 탁한 

순천만 물을 이렇게 깨끗한 1급수의 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갈대라고 합니

다. 

갈대는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정화, 자정 능력입니다. 

갈대는 물속의 더러운 균들과 나쁜 요소들을 다 자기가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여타의 식물들처럼 정화 작용후 나쁜 것들을 다시 대기로 방출해 버리지 않습니

다. 갈대는 더러운 물을 정화시키고 동시에 빨아들인 나쁜 물질들을 자기 안에

서 스스로 없애 버린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갈대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자기가 필요한 곳을 찾

아간다는 것입니다. 갈대는 더럽고 탁하고 나쁜 물이 있는 그곳을 찾아가 뿌리

를 내리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물을 정화시켜 1급수 물을 만들어 냅니

다. 그러기에 순천만의 지형은 이리저리 생겨나는 갈대 숲 때문에 계속 바뀌어 

간다고 합니다. 순천만은 원래 더럽고 탁한 물만 있는 습지지만 이런 갈대들 때

문에 이렇게 깨끗한 1급수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듣는 즉시 제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게 “갈대 크리스찬” 이었

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갈대와 같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

다.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려는 그 메시지

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거

라. 어두움을 밝히는 빛 그리고 세상이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거라!”

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에, 세상에 나가서 바로 

내가 갈대가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갈대 크리스천인 내가 있기에, 내가 있는 내 

가정 안에, 내가 있는 교회 안에, 내가 있는 세상 안에 불신앙과 불의와 욕망과 

정욕 등 나쁘고, 탁하고, 더럽고, 어둡고 악한 기운들을 다 빨아 들여야겠다. 그

리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구하여 성령의 불길로, 은혜로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불살라 깨끗하게 태우리라. 그래서 갈대 크리스천인 내가 있기에 내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맑고 영롱하고 깨끗한 영적인 1급수로 만들어 가야

겠다. 바로 내가 갈대 크리스천이 되어서”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순천만 갈대

가 주는 영적 교훈이었습니다. 함께 나눕니다.
pastor.e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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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 크리스천!

제니가 열다섯 살에 자살한 

지 1년이 지났다. 어머니 데브라 

프라이는 최근 튤립과 해바라기

를 들고 묘지를 찾았다.

영국 옥스퍼드셔의 치과 간호

사인 프라이는 “처음엔 매일 딸

아이 묘지에 갔다”고 말했다. “

그러다가 하루걸러 한 번이 됐

다가 지금은 사흘이나 닷새에 

한 번으로 횟수가 줄었다.”

한숨을 내쉬는 그녀는 진이 

빠진 듯 피곤해 보였다. 딸아이

의 죽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

하는 어머니로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녀의 탈진은 제니를 

잃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다. 

프라이는 지난 1년 동안 딸아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

각하는 것과 치열하게 싸웠다.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기술의 가

차 없는 진전’을 가리킨다. 그 과

정에서 그녀는 심하게 양극화된 

과학 논쟁에 휘말렸다. ‘현대 과

학의 최전선에서 발생한 증상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라는 문

제다.

제니는 2년 반 넘게 두통과 피

로를 호소했다.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밤엔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프라이는 제니의 

증상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주려

고 여러 방법을 동원했다. 수면

에 도움이 될까 싶어 새 매트리

스를 사고 커튼을 두꺼운 천으

로 바꿨다. 아랫니와 윗니가 제

대로 맞물리지 않는 부정교합이 

두통의 원인인지 알아보려고 치

과 교정 전문의도 찾아갔다. 프

라이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

다”고 말했다. “마치 수사관이 

용의자 범위를 줄여나가 듯이 

나도 증거를 바탕으로 각 증상

의 잠재적인 원인을 추려 나갔

다.”

지난해 5월 제니는 코를 감싸 

쥐고 거실로 내려와, 숙제를 하

고 있었는데 코피가 났다고 프

라이에게 말했다. 프라이는 “코

피가 멈추지 않아 아이가 불안

해했다”고 돌이켰다. “코를 파지

도 어디에 부딪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은 처음이라고 했다.” 프

라이는 제니의 코피를 멎게 한 

다음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

다.

그녀는 검색 결과를 보며 제

니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갑론을박이 치열한 ‘전자기과민

성증후군(EHS)’의 피해자라고 

확신했다. 논란이 많지만 

EHS는 와이파이 공유기

와 이동전화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원

인으로 꼽힌다. 이 가설을 

믿는 사람들은 현대 사회

의 기술이 우리에게 해로

운 전자기파를 퍼부어 두

통부터 메스꺼움, 코피, 

수면장애까지 수많은 증

상을 일으킨다고 주장한

다.

프라이는 집에 설치된 

와이파이 공유기를 떼어내고 대

신 유선 인터넷으로 바꾼 뒤 제

니의 학교에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학교는 거부했

다. 교장도 인터넷을 검색했지만 

도달한 결론은 프라이와 달랐다. 

와이파이 신호와 질병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

과를 믿은 것이다. 제니의 고통

은 계속됐다. 집에선 괜찮았지만 

학교에 가면 머리가 깨질 듯 아

팠다. 지난해 6월 어느 날 그녀

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인

을 규명하는 자리에서 프라이는 

검시관에게 “와이파이가 내 딸

을 죽였다”고 단언했다.

한편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사는 12세 소년의 부모도 아이

가 학교 와이파이의 강력한 신

호 탓에 아프다며 학교를 상대

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모는 “아

이가 EHS로 진단 받았다”고 밝

혔다. 그들은 “아이가 두통, 메스

꺼움에 시달리고 코피를 자주 

쏟는다”며 “학교측이 2013년 와

이파이를 설치한 이후부터 이런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통신기술 회사인 아이소

트로프에 교내 전자기파 방출량

을 측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아

이소트로프의 교내 전자기파 측

정 결과 미국 연방정부와 매사

추세츠 주정부의 기준치보다 훨

씬 적은 것으로 나왔다”고 학교

는 성명을 통해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와이파이 신호

에 노출되는 것과 질병 사이에

는 과학적인 연관성이 전혀 없

다고 주장하는 측과 그와 정반

대로 사람들이 와이파이 때문에 

매일 앓는다고 주장하는 측은 

웹사이트와 신문, 학술지에서 치

열한 논쟁을 벌였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정신의

학연구소의 제임스 루빈 교수는 

EHS가 질병이라는 것은 인정한

다. “그들은 신체적 증상으로 고

통 받는다. 삶의 질도 때론 끔찍

할 수 있다. 그들은 반드시 의사

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는 과학적인 증거를 살펴본 

결과 EHS의 원인이 전자기파라

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전문가를 포함한 

다른 진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3면으로 계속>

‘와이파이’로 고통 받는 사람 증가하고 있다!
뉴스위크, ‘전자기과민성증후군(EHS)’실체에 대한 논란 보도

두통, 메스꺼움, 코피, 수면장애...교내설치 후 학생들 고통 호소

24시간 존재하는 영속적 공중보건 위협...산속 도피생활자 늘어

와이파이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가 두통, 메스

꺼움, 코피, 수면장애 등 수많은 증상을 일으킨다

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와이

파이를 통해 발생하는 ‘전자기과민성증후군

(EHS)’은 과학적으로 아직은 입증되지 않았지

만 그 증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

다.

미국 뉴욕 한 복판에서 네팔 카투만두까지 와

이파이는 지구촌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어쩌면 공익 서비스처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

다. 그러나 현대 기술의 가차 없는 진전이라고 부

를 수 있는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

기파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한 찬반 

논쟁과 함께, 심지어는 깊은 산 속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행태들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뉴스위크는 현대 과학의 최전선에서 발

생하고 있는 소위 “와이파이 앨러지”를 놓고 벌

이는 찬반 논쟁과 함께 지구촌에서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 지를 보도한다(SCIENCE SAYS 

WI-FI ALLERGIES ARE FAKE-BUT PEOPLE 

ARE STILL SICK).



2016년 7월 23일 토요일 www.chpress.net 3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시   사

PSALMS
PSALMS

시 144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느끼는가?”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편’은혜 나누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즉,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전적 도

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공기, 땅, 음식 등 그리고 이

웃의 도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고민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합니다.

인생의 길에 사람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의 길은 영원을 향한 삶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위한 도움이 절

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두가 서로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여

야 하고 그러한 도움을 찾아야 하고 그 도움을 받을 줄 알고 살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중에 빛의 도움이 없으면 우

리는 어둠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스스로 눈이 밝다

고 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

원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죽음까지만 보고 살아가

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하여 살 것인데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영원히 살 곳으로 떠나는 시점부터는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조명을 받아

야 합니다. 조명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영원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실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영원한 존

재가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

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히 시들지 않는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

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영원히 인정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의 도

움을 받아야 하고 그 생명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하

므로 사람의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부정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

다. 시들어지는 꽃과 같은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보

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생각을 

받아야 그 생각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마음에 품어야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전적 도움을 

받아야 가치 있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야 하나님의 전적 도움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합

니다. 하나님의 전적 도움으로 사는 자로서 겸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

나님으로부터 순간순간 도움이 없으면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스

스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더욱 영광

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

로 조명하여 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조명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원이 믿어지도록 조

명하여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일을 하시는 증거입

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믿음의 생

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시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

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야 합니

다.                                              sangdkim@yahoo.com

<1면에서 계속>

 달라스 지역의 총격 사건에 대해, 

버시 목사는 에베소서 6:10-11절과 

로마서 8:28절 말씀을 통해 위로했

다.

 

제프 긴(Jeff Ginn, Istrouma 

Baptist Church, Baton Rouge, 

Louisiana)

제프 긴 목사는 크리스천은 “이중 

시민권”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 그리고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

가고 있기에, 두 가지 영역에서 권리

와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말한다.

또한 여러 총격 사건 중 달라스 사

건은 크리스천들에게 기도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는 ‘웨이크 업’이라고 

강조한다. 바로 사탄이 우리로 하여

금 훔치고, 죽이고 그리고 파괴하도

록 만들고 있기에 우리는 절대로 그

의 동조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브 라 이 언  듀 나 간 ( B r y a n 

Dunagan ,  H igh l and  Pa rk 

Presbyterian Church, Dallas, 

Texas)

백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듀나

간 목사는 아직까지도 이번 총격들

에 대해 교인들에게 어떻게 권면해

야할지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다.

얼마 전, 흑인교회들과 자매결연

을 맺고 달라스 시 전역에서 흑백간

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는 “예배자로서, 정의, 샬롬 

그리고 구속이 실현되도록 열정을 

다해 달려가겠다”고 말한다.

토니 에반스(Tony Evans, Oak 

Cliff Bible Fellowship, Dallas, 

Texas)

달라스 경찰서장을 비롯한 10,000

명이 넘는 대형교회를 담임하고 있

는 토니 에반스 목사는 한마디로 “생

명을 죽이는 참담한 비극으로 개인

과 가정들이 극도의 슬픔과 상처를 

받았다”고 말한다. 

“어떻게 보면, 교회 역시 이번 사

건에서 책임을 모면할 길이 없다. 세

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

해 교회가 바로 서고 기도하면서 세

상에 쓸려가지 말고, 세상을 복음으

로 인도해야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

셨다.”

 

T. D. 제이크(T. D. Jakes, 

Potter’s House, Dallas, Texas)

많은 경찰관들이 출석하고 있는 

17,000명의 메가처치 담임으로서, 

제이크 감독은 “살인들과 상점이나 

가게에서 물건을 약탈하는 젊은 흑

인들의 무지함에서 큰 실망을 느낀

다. 그러나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기

에 내 가슴은 찢어진다. 우리 할아버

지 역시 백인들에게 린치를 당하신 

적이 있다. 아시안이건, 흑인이건, 백

인이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

값으로 세워진 그의 몸이다. 따라서 

피부색이나 이념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을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분의 고난과 부활로 이뤄진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

럼 세상을 위해 찢기고 피를 흘릴 시

간이다!”

<2면에서 계속>

미국 뉴욕주립대학(올버니 캠퍼

스) 건강환경연구소의 데이비드 카

펜터 소장은 “10년 전엔 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

다. “대개 사람들은 증상이 있으면 

뭔가 탓할 것을 찾는데 그러다 보니 

전자기파를 원인으로 지목하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전자기파 때문에 삶이 회

복 불가능하게 변했다고 말하는 사

람이 주변에서 많아지면서 그의 생

각도 달라졌다. 그는 EHS가 허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질병이지만 입증하

기 어렵다고 밝혔다. “회의적인 과학

계를 설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

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세계의 웬만한 도시 상업지구에선 

어디든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다. 와

이파이는 완전히 보편화돼 거의 공

익 서비스 수준이다. 세계의 대다수 

사람에겐 와이파이가 큰 혜택이다. 

필요한 모든 정보(심지어 포르노도 

포함)에 거의 무료로 신속하게 접근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것이 

EHS 확산을 막는 유일한 해결책이

라고 믿는 사람에겐 우리 사회를 거

미줄처럼 연결하는 무선 인터넷 네

트워크가 사악한 적이다. 그들은 와

이파이를 하루 24시간 존재하는 영

속적인 공중보건 위협이라고 믿는

다.

프라이는 딸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와이파이 확산을 막으려는 운동단체

를 여럿 알게 됐다. 일부는 교내 와

이파이 공유기 설치 반대에 초점을 

맞춘다. 그녀는 “와이파이를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실수

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HS로 고통 받는 사람 중 일부는 

현대 사회에서 탈출하기도 한다. 카

펜터 소장은 EHS에 시달린다고 생

각하는 변호사 대프나 태코버가 사

무실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EHS로 

고통 받는 사람을 위한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그녀는 뉴욕시에서 살며 

일하다가 얼마 전 250㎞ 떨어진 캣

스킬 산속으로 이사했다. 수년 동안 

전자기파 노출을 막으려고 차 안에

서 자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

지만 효과가 없어 결국 산속으로 들

어갔다는 설명이었다. 태코버는 

“EHS 증상에서 벗어나려면 와이파

이를 완전히 피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EHS의 고통으로 와이파이 세계를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시

골에 그들만을 위한 폐쇄적인 공동

체도 생겨나고 있다. 프랑스 남부의 

농촌인 드롬에는 독자적으로 운영되

는 ‘EHS 피난처가 있다. 자연보호 구

역 깊숙이 자리한 그곳에선 전자기

파를 방출하는 기기의 사용이 금지

된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그린뱅크

는 인근 국립전파천문대의 전파 방

해를 막기 위해 모든 무선 신호가 금

지된 ‘국립전자파청정구역’ 덕분에 

EHS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동

네가 됐다.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에

는 EHS 친화 농장이 있다.

카펜터 소장은 지금 EHS가 만성

피로증후군, 섬유근육통, 걸프전증

후군 같은 질병이 과학적으로 인정

받기 전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런 질병은 예를 들어 피

검사 등으로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 그런 증후군을 앓는 

사람은 과학이 질병으로 인정할 때

까지 사회적으로 고통당한다. EHS 

같은 특이한 증후군을 앓은 사람을 

사회가 포용하지 않으면 아픈 것을 

피하기 위해 멀리 숲속으로 피신한 

그들은 사회와 격리된다.”

EHS를 실재하는 질병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 루빈 교수도 그의 말엔 동

의했다. “전자기파가 EHS 증상의 원

인인지 테스트하느라 과학계는 엄청

난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 EHS와 전

자기파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매달

리다보니 치료 방법은 찾아내지도 

못했다.”

EHS에 시달리는 사람은 와이파이

의 전자기파가 대로와 고속도로, 가

게 전면과 모퉁이에서 방출되는 것

을 모두가 실제로 볼 수 있다면 그 

폐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한다. 프라이는 전자기파 신호의 강

도를 측정하는 계량기를 갖고 다닌

다. 계량기는 크기가 작아 사람들이 

흔히 휴대전화인 줄 안다. 프라이는 

“붐비는 패스트푸드점과 카페에서 

거의 모두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는 내 계량기가 측정 한계

를 벗어날 정도로 전자기파가 아주 

강하게 잡힌다”고 말했다.

교회공동체만이 인종갈등 풀 수 있다!

‘와이파이’로 고통 받는 사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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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놀라운 일

이 생긴다. 기적이 일어난다. 안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무서울 

것이 없다.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

을 감동시키면 된다. 하나님을 감동

케 하는 사람들 망하는 법이 없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

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

님을 가장 감동시킨 사람은 아브라

함이라고 생각한다. 아브라함의 인

생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진

다. 전반기 인생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하지만 부

름 받은 후반전부터 아브라함은 숨

지는 날까지 하나님을 감동시켰더

니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

다. 본문을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을 감동시킨 위대한 5가지 신앙이 

있다.

1. 순종의 신앙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

대로 순종했다. 떠나라고 하시니 떠

났고, 이름을 고치라고 하시니 고쳤

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니 받았다. 

그리고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제물

을 바치려고 했다. 아브라함은 순종

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믿

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께 부름 받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적이 없다. 순종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저

는 24살부터 시작하여 45년간 목회

하면서 잊을 수 없는 교인들이 있

다. 늘 입으로 간증하고 싶은 교인

들은 순종하는 교인들이다. 반면 잊

고 싶은 교인들도 있는데 “못해” 신

자들이다. 순종함이 없는 신앙은 죽

은 신앙이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은 금은보화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

름 받은 그날부터 순종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순종 없는 신

앙은 다 헛것이다. 순종의 신앙으로 

남은 생애를 살기를 바란다. 

2. 예배중심의 신앙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중심

의 신앙이다. 요즘 한국교회에 심각

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그 위기

중 하나는 한국교회가 예배를 점점 

소홀히 하고 모이기를 파하는 것이

다. 옛날에는 새벽예배, 주일 낮과 

밤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등을 

드렸는데, 요즘 한국교회는 일주일

에 한번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서울의 어느 교회는 

여름과 겨울 방학에는 한 달 동안 

예배를 쉰다고 한다. 점점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없애 버리는 

교회가 많다고 한다. 이것이 한국교

회의 심각한 문제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고 예배를 나태하게 

드리니, 교인들이 무기력해지고 무

능력해지고 점점 신앙이 퇴보한다. 

인생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이고, 인

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다. 예배

를 소홀히 하면 신앙이 낙후되고,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는 하나님도 

떠나고 교인도 떠나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된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가? 

성장한 한국교회의 모델을 보니 특

징은 예배가 살아있다. 예배가 살아

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는 

타락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점점 

예배를 없애는 교회들이 많다. 그러

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무기력해지

고 세상 사람들과 분간이 안된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비극이다.

요즘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 예

배를 소홀히 한다.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니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진다. 제가 무서워하는 것은 은

혜가 떠난 집사가 무섭다. 은혜 충

만할 때는 천사이다. 그런데 은혜가 

떠나니 무섭다. 은혜 떠난 권사와 

장로는 더 무섭다. 한국에서 목회하

는데 장로 때문에 자살하는 목사를 

보았다. 은혜 충만한 장로님은 형님 

같고 아버지 같고 그렇게 좋을 수 

없다. 그런데 은혜가 떠난 장로는 

목사를 죽이는 것을 많이 보았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니 은

혜가 떠난다.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여호와를 

위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인

생의 밤이 오고 인생의 겨울이 오면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가고 싶

어도 못간다. 예배에 소홀하지 않기

를 축원한다. 이민생활이 바쁘고 힘

들 것이다. 그러나 내 삶속에 예배

가 우선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신앙을 지키라. 그러면 타

락하지 않고 변절되지 않는다. 은혜

가 떠나지 않는다.

3. 인내의 신앙

히브리서 6:15을 보면, 아브라함

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아브

라함은 하나님을 인내의 신앙으로 

감동시켰다. 참으라. 성공한 목사와 

실패한 목사는 머리와 학력의 차이

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차

이가 난다. 인내하지 못하면 실패한

다. 끝까지 인내하면 성공한다. 목회

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참아야 된다. 욥도, 요셉도, 

다윗도 다 인내의 신앙을 가졌으며 

결국은 성공했다.

우물을 팔 때 어디든지 언제든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사람이 있

고, 같은 조건에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 물이 나오

는 사람은 우물을 파되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 그런데 물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우물을 파다가 바위 같

은 장애가 있으면 그만 둔다. 오래 

참아야 한다. IMF 때 교회를 건축하

면서 너무 힘들어 3번이나 죽을 생

각을 했다. 참았더니 오늘의 바울교

회가 만들어졌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억울하고 분해도, 기도의 응

답이 늦어도 참아야 한다. 인생의 

성공은 인내하는 것이고, 인생의 실

패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다.

4. 화평의 신앙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룻에게 양보했다. 안 싸우려고 

한 것이다. 화평의 신앙이다. 예수님

이 누구신가? 나와 하나님은 죄로 

원수되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와 하나님

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자녀

가 되게 하셨다.

제발 싸우지 말라. 옛날 어르신들

은 싸우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이 옛날 목사임직

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목사가 되

실 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안 싸우기만 해도 부흥한다”고 했

다. 왜 교회가 그렇게 갈라지고 부

흥이 안되는 줄 아는가? 단 하나, 서

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 때문에 그

렇다. 한국교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서로 싸우니 점

잖은 신사가 “이 사람들아, 싸우려

면 교회 가서 싸워”라고 했다는 이

야기가 있다.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

인가. 왜 교회가 싸우는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교회

가 왜 싸우는가. 싸우니 망하는 것

이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지 

목사와 장로, 남편과 아내가 아니다. 

싸우니 한국교회가 더럽혀지고 무

기력해지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된다.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싸우지 않는다. “너는 살아라, 나는 

죽을께” 하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

님께서 “너는 살고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께” 하신 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 교회

는 많은데 이제는 복음이 없다고 한

다. 서로 싸우고 고소한다. 한국은 

요즘 교회의 고소 때문에 변호사들

이 흥이 났다고 한다.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다. 서로 

죽기 살기로 사랑해도 모자라는데 

왜 싸우는가.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

서 조카에게 양보했는가? 아니다. 

안 싸우려고 조카에게 양보했다. 손

바닥도 마주치니 소리가 난다. 누가 

하나가 양보하거나 져버리면 안싸

운다. 물고 뜯고 싸우면 둘 다 망한

다. 옆에 있는 사람은 사탄이 아니

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지 않기를 주님 이

름으로 축원한다. 아브라함처럼 화

평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

자.

5. 주의 종을 정성껏 대접하는 신

앙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을 대

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니 희소식을 주셨다. 아브라

함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러

나 자기 집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

를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

성껏 대접했더니 희소식이 있었다. 

주의 종을 정성껏 대접하는 신앙으

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2016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첫날 설교]

원팔연 목사
(전주 바울교회)

푸/ 른/ 초/ 장  

“선민이여! 하나님을 감동케 하십시다”
(창세기 12장 1-12절)

1)�복음주의�보수�장로회�신학교�(M.DIV)를�졸업하신�분.
2)�이민�목회�경력�5년�이상�(당회원�부목사�포함)되신�분.
3)�미국�영주권,�시민권자.
4)�연령�45�-�55세.

1)�이력서�(가족사진�첨부).
2)�본인�및�가족�소개서.
3)�목회�비전과�소명서�1부.
4)�신학교�졸업증명서.
5)�소속교단�재직증명서�(KPCA�회원이거나�회원�가입이�가능한�분).
6)�목사�안수증.
7)�추천서�(목회자)�2분.
8)�최초�6개월�이내�설교�DVD�2편�(동영상�파일).

Elder�Kye�Hwang�(황계현�장로�-�청빙위원장)

7976�Augusta�Ln.,�Concord,�OH�44077
Email�:�younghlee53@gmail.com��

1)�서류�(Email)�혹은�우편으로�제출�바랍니다.
2)�우편으로�제출�하신�분은�필히�Email�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3)�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않습니다.
4)�선정된�분은�개별�통지합니다.
5)�사역하신�교회마다�2분�이상의�신분�확인을�받을�수�있는�분의�전화번호(장로)

야구는 못하지만 야구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전 세계 모

든 야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미

국 메이저리그(Major League)에

서 한국 열풍을 일으키는 우리나

라 선수들 때문에 야구에 더 관심

을 가지게 됩니다. 시애틀 매리너

스의 10번 이대호, 텍사스 레인저

스의 17번 추신수, 볼티모어 오리

올스의 25번 김현수, 세인트루이

스 카디널스의 26번 오승환, 피츠

버그 파이리즈의 27번 강정호, LA

다저스의 39번 류현진, 그리고 미

네소타 트윈스의 52번 박병호를 

포함해서 총 7명인데, 부상자 명단

에 올라간 류현진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소속 팀에

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야구에 대한 열정

과 메이저리그에 대한 도전 정신

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본 프로

야구를 평정한 이대호 선수와 오

승환 선수는 일본 팀의 거액 연봉 

제의를 뿌리치고 메이저리그의 문

을 두드렸습니다. 류현진, 김현수, 

박병호 선수, 그리고 강정호 선수

도 꿈을 이루기 위해 평균보다 낮

은 연봉을 감수하고 메이저리그에 

입성했습니다. 4년 이상을 마이너

리그 팀에서 활약한 추신수 선수

는 메이저리그로 승격해서 두각을 

나타낼 때까지 마음고생이 이만저

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렇게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유색 인종 야구 

선수들의 선구자와 같은 역할을 

한 선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

로 백넘버 42번인 재키 로빈슨

(Jackie Robinson)입니다. 그는 오

직 야구 실력과 ‘하나님 앞에서 모

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굳건한 믿

음을 가지고 인종 차별의 벽을 정

면 돌파했습니다.

지난 봄, 우리교회 여마회 어르

신들과 같이 떠난 여행 중에 관광

버스 안에서 재키 로빈슨 선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42’을 관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이

런 내용이 나옵니다. LA 다저스의 

전신인 브루클린 다저스의 단장이 

‘돈은 흰색도 아니고 검은 색도 아

닌 초록색이다’고 하며 흑인 야구

팬들의 돈을 끌어 모으기 위해 니

그로리그(Negro League)에서 뛰

고 있었던 재키 로빈슨을 스카우

트했습니다. 백인들의 전유물로 여

겼던 메이저리그에 최초의 흑인이

었던 로빈슨은 ‘검둥이’, ‘난 니그로

가 싫다’, ‘목화 농장으로 돌아가

라’, 죽일 것이다’, ‘우리가 당신과 

같은 사람을 이미 제거했다. 최근

에 한 시체를 강가에서 찾았다’ 등 

온갖 편견과 인종차별 그리고 협

박을 극복하고 신인왕, 타격 왕을 

휩쓸고 최우수선수로 뽑혔습니다. 

훗날에 그는 미국 야구의 전설적

인 선수로 존경을 받게 되고, 그의 

백넘버 번호 ‘42’번은 메이저리그 

전 구단에서 영구 결번(Retired)으

로 지정되었으며,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는 영광도 누렸습니

다.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며 그들이 

메이저리그에서 크게 활약하여 야

구뿐만 아니라 야구를 통해 얻은 

부와 명예를 잘 사용하여 감동을 

주는 선구자들이 되기를 기대해봅

니다. 잠비아 고아들을 돕는 LA다

저스의 클레이튼 커쇼(Clayton 

Kershaw)처럼 고통을 당하는 이

웃에게 사랑의 전도사가 되기를, 

소말리아 지역의 희귀병 아동들을 

돕는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

누 호날두(Cristiano Ronaldo)처럼 

기부의 천사가 되기를, LA 빈민가

에 사는 노숙자들을 돕는 LA레이

커스의 코비 브라이언트(Kobe 

Bryant)와 약 1100명의 불우청소

년에게 4년간의 등록금 전액을 지

원하기로 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

스(Cleveland Cavaliers)의 르브론 

제임스(LeBron James)처럼 선행

의 스타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들의 백넘버(10, 17, 25, 26, 27, 

39, 52)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영

구 결번되는 영광을 누리지는 못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사랑의 섬

김을 통하여 세계의 많은 사람들

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렛츠 플레이볼!’(Let’s  Play 

Ball).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넘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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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직장생활을 하지만 요즘 40일간 어떤 기도제목을 가지

고 아침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 나오는 금식

의 의미와 효능을 알고 싶고 효과적인 금식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

이 좋은지요? 

-나성에서 권명옥 권사

A: 직장생활을 하며 40일간이나 오래 동안 아침 금식하는 것은 쉽

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기뻐하실 것이며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금식의 의미는 하

나님 앞에서 겸손한 행위로 연결이 됩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 금식

을 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요엘 2:12-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

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

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하나님 여호와께로 돌

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재

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구약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백성들의 죄를 씻는 대 속죄

제일인 7월 10일에 온 국가적으로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날에 대제사

장은 온 백성들의 죄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의식을 행했습니

다. 그러면 백성들은 밖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금식은 기도에 집중하는 데 좋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

하고 먹는데 사실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금식하면 이런 시간의 허

비가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을 금식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장차 중요한 공생애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가장 깊고도 풍요로운 교제를 가능케 합니다. 금식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며 이전보다 더욱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과 동기로 행하는 금식은 개인의 부흥을 가

져오며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금식은 몸을 젊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금식하면 모든 질병의 

면역성이 높아지고 체질 개선이 됩니다. 동물들은 병이 나면 반드시 

먹는 일을 중단하고 상처가 나면 혀로 핥는 것이 유일의 치료법입니

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한주일에 이레씩 금식 기도를 했

습니다. 세례요한과 그 제자들도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항상 주시지

는 않습니다. 금식 자체가 조건부가 되어 하나님과 흥정할 수는 없습

니다. 웨슬리 듀엘은 그의 저서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적 의미의 금식은 당신의 영적인 굶주림이 너

무 깊기 때문에 당신의 일시적인 육체의 필요까지도 제쳐놓고 당신자

신을 기도와 말씀에 몰두하기 때문에 음식을 입에 대지 않기로 선택

한 것이다.” 금식은 개인에게 부흥을 가져오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면

에서 금식기도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식할 때 주의

할 것은  금식이 하나의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되며 음식을 굶는 것 자

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집중적으로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기

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소리 내어서 기도도 하고 조용히 묵

상으로 기도하는 것을 겸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으며 

기도하십시오. 아침 금식을 한다면 교회의 새벽기도에 참여하면 더욱 

영적 힘을 얻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금식이 나의 의가 돼선 안돼...순수한 마음과 동기로 하면 기도 능력 받아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지난 5월 13일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남자로 태어난 남학생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여학생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에 

들어가도 된다는 법령을 내릴 뿐 아

니라 온 공립학교에 “의무화(man-

dated)” 시켰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의 14세 된 딸이 PE 수업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싶어 샤워실에 

갔을 때 자신을 “여자”라고 하는 남

학생(들) 앞에서 옷을 벗으며, 샤워

를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

니다! 남학생들 화장실, 탈의실, 샤

워실 역시 마찬가지로 여학생들이 

남자라고 하고 들어가서 함께 사용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시민들과 성도들이 

일어나 오바마 대통령과 오바마 정

부인 민주당에게 “No MORE!” 이라

고 외치고 맞서야 할 때입니다. 오바

마 대통령과 그 정부에 시민들의 의

견을 낼수 있는 온라인 서명을 원

하시는 분들은 Tvnext.org@gmail.

com으로 연락주세요. 

성전환(트렌스젠더)는 오바마 정

부가 이렇게 의무화 해야 할 만큼 시

민들과 국가에 건강한 정책일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2016년에 출간된 JAMA 소아과 

저널지에는 16세와 29세 사이의 여

성 트렌스젠더 298명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적 진단에 관한 연구결과

가 실렸는데 다음과 같은 심각한 정

신질환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40프로 이상의 참여자들이 정신

질환 또는 약물중독을 겪고 있었으

며 5명중 한명이 두 가지이상의 정

신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심각한 우울

증과 정신치료제 중독 등이 있었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스젠

더 환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

별 불만족에 관한 객관적인 진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진단절

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

하면, 그들의 증상은 단순히 혈액체

취, 뇌검사 또는 DNA 검사로는 판

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트렌스젠더 유전자 검사

트렌스젠더들을 대상으로 소위 “

트렌스젠더 유전자”의 존재여부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2009년과 2013

년 사이에 이루어졌지만 유전학적

으로 그 어떤 이상현상도 찾지 못했

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나 트렌스

젠더는 후자적 행위에서 나오는 것

이지 절대로 선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트렌스젠더라 하더라도 성별을 

결정짓는 유전자에는 그 어떤 변형

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

니다. 그런 점을 보면 남성으로 태

어난 트렌스젠더는 생물학적으로 

여전히 남성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동성

애나 트렌스젠더들은 심리적 치료

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렌스젠더에 대한 또 다른 정신

질환 결과

2016년에 레바논 쪽에서 참여한 

20명의 트렌스젠더들을 조사한 결

과 각각의 트렌스젠더 사람들은 모

두 평상인들보다 훨씬 높은 정신질

환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보고입

니다. 이들 중 50%가 자살충동이 있

다고 했고, 45%가 극심한 여러 우울

증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엑스-트렌스젠더(Ex-

transgender)였던 한 기자는 자신

이 성전환을 하기 전에 누군가가 성

전환이 얼마나 한인간의 인생을 망

가뜨리고 아프게 할 수 있는지 이야

기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알

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성전환수술

까지 하고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결

과를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

려주었습니다. 

여러 조사들에 의하면, 성전환 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

는 것은 자신들이 성전환을 하려고 

할 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

다는 것과 의사들마저 성전환을 할 

때의 위험성과 그 이후의 후효과

(after-effect)가 심리적으로 육체

적으로 얼마나 더 혼돈스럽게 될 수

도 있는지 이야기해주지 않고 성전

환 수술을 너무 빨리 권면하고 추진

한다고 이야기하며, 의사들이 좀더 

양심적으로 환자들에게 필요한 과

정을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각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 결

과들

연구 자료들을 통해 나온 결과들

을 볼 때 전문가들은 이런 결론을 내

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질환과 약물중독의 

치료를 위해선 좀더 개선된 의학적 

도움과 심리학적 치료가 시급한 상

황이다. 그들을 위한 화장실을 짓는

다든가 성전환수술을 받는 것이 해

결책이 절대 아니다”라고 전문 심

리, 정신과 전 문의사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18명의 성별불쾌감 환자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들 중 29.6%

가 해리장애인(다중인격장애)를 겪

고 있으며, 45.8%가 심각한 우울증

을 가지고 있었고 21.2%가 자살시

도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

다. 그리고 45.8%가 아동기 심리적 

외상(트라우마)을 가지고 있었습니

다.   

다중인격장애가 거의 30%라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것이고 우울증

이 거의 50%를 맴돌고 있는 이런 정

신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생각을 안하고 오히려 이들

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일반인들

과 더 나아가 남녀 혼용으로 화장실

과 탈의실 샤워실, 기숙사까지 혼용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불

안정한 동성애/트렌스젠더들에게 

범죄를 유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격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리장애와 성별불쾌감

의 차이점을 구별해내는 진단이 어

렵다는 점을 명시했는데, 이는 그 두 

질환의 증상이 아주 닮아있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정서적 학대와 성정체성 혼돈의 

관계

또 다른 트렌스젠더 연구조사에 

따르면 굉장히 높은 수치의 숫자가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41개

의 성전환자를 연구한 것에서 나온

바있습니다. 아동기에 겪은 트라우

마가 성정체성질환, 해리장애 등과

같은 질병으로 나타나는 연관성을 

확증하기 위한 조사가 이뤄져야한

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들은 이미 트렌

스젠더로 살았던 사람들이 겪어온 

일들과 일치하다는 것이 예전 트렌

스젠더로 살았던 사람의 간증이기

도 합니다. Ex-transgender에 의하

면 자신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트

렌스젠더들에겐 아동시절에 겪은 

트라우마가 언제나 그들의 마음속

에 불안한 기억으로 자리잡고 있다

고 합니다. 그렇기에 의료 전문가들

이 조금은 가볍게 여겨도 될 분야는 

어린아이의 성정체성 장애부분이라

고 합니다.

2015년에 소아과 내분비학자, 심

리학자, 정신과의사, 그리고 윤리학

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조사가 이

뤄졌는데, 그들 중에는 어린 시절의 

치료를 권유 또는 반대하는 양쪽의

견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했었습

니다. 

결론적으로 소아의 성정체성혼

란의 많은 기본적인 논제에서도 일

관적인 의견이 나타나지 않았고 현

재 시행되고 있는 치료지침서를 뒷

받침 할만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현재

의 치료절차는 사실상 매우 위험하

고 아이들에게 해로울 수도 있습니

다. 왜냐하면, 약물로 아이의 사춘기

를 억제하고 16세가 되면 반대성별

의 호르몬을 주입하는 치료를 권장

함으로 그야말로 아이들의 자연적

인 성장과 성정체성을 약으로 혼돈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9면으로 계속>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내 딸이 남학생들과 함께 샤워실을 사용하게 된다고? 

성별혼란 소아환자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과 발달장애 동시에 겪어

“성전환화장실법안” 아닌 심리질환 인정하고 효과적 치료 제공해야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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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로비-왈

라족은 가

나, 코트디

부아르, 부

르 키 나 파

소의 나라

들이 접하

는 블랙 볼

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사실 두 가

지 별도의 집단으로 나뉘는데, 그

들 언어의 이름을 딴 로비족과 거

주지역인 와의 이름을 딴 왈라족

이다. 로비와 왈라족은 언어나 위

치, 역사, 문화에 있어서 많은 유사

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대

개 그들을 하나의 집단인 로비-왈

라족으로 묶어버린다. 두 부족은 

구르 언어의 방언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니제르-콩고어계에 속한

다.

1600년대에 왈라족은 맘프루시

에서 살았으며 다가리족과 로비족

을 통치했으며, 가나 북서부의 와

에 정착했다. 1700년대 후반에 로

비족은 그 지역 큰 부족의 압박을 

받자 가나에서 현재 위치로 이주

했다. 로비-왈라족은 더 나은 땅과 

도시의 일거리를 찾아 지금도 계

속해서 이주하고 있다. 다른 종족

으로부터 계속되는 침략과 공격 

때문에 로비-왈라족은 그들만의 

독특한 요새형의 가옥과 독화살 

무기를 개발해냈다. 그들은 아직

도 공격적인 민족이다.

삶의 모습

로비-왈라족은 적당한 농지를 

찾아 계속 이주하는 농부들이다. 

그들은 조, 수수, 옥수수 등의 곡물

과 얌, 스콰쉬, 콩, 후추, 약간의 쌀 

등을 재배하며, 지역시장에서 곡

물, 특히 수수로 만든 맥주를 판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소, 양, 염소, 

닭도 기른다. 임금을 받는 일거리

를 찾아 가나 남부나 코트디부아

르로 이주하기도 한다.

농지에서 남자들은 밭의 일 대

부분을 하지만, 여자들도 파종과 

수확을 돕는다. 여자들은 자신의 

채소밭을 경작하며 숲에서 나는 

산물을 채집하고 땔나무를 모으고 

물을 긷는다. 또 식사 준비하고 맥

주를 만들기도 한다. 남자나 여자

나 모두 함께 집을 짓는다.

로비-왈라족은 여러 개의 건물

로 이루어진 촌락에서 사는데, 농

사를 하고 가축들을 기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착지는 넓게 퍼

져있다. 그리고 관목을 키우는 보

다 더 넓은 땅은 촌락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돌보며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젖을 물린다. 

아이들이 걷게 되면, 비로소 인간

이 된 것으로 간주되며 적당한 무

덤을 얻을 자격이 생긴다. 젖먹이

는 언니가 돌보며 어린 소녀들은 

마을 주변에서 소꿉장난을 하고 

때로는 어머니를 도와 물을 긷거

나 곡식을 빻는다. 또 남자아이들

은 아버지를 도와 가축을 몰고 다

닌다. 그 지역의 다른 부족의 소녀

들과 마찬가지로, 로비의 소녀들

도 아버지와 오빠를 도와 가축 치

는 일을 하기도 한다.

가정의 신상 앞에서 다양한 의

식이 매년 행해진다. 예컨대, 농사

철이 끝날 무렵이면, 춤을 추며 풍

작을 축하하며 출산이나 결혼, 장

례가 있을 때도 의식이 거행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식은 비밀 

사교모임에 입회할 때 이뤄진다.

왈라족은 장례식이나 무도회 때 

실로폰을 전문적으로 잘 연주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로비족은 가면

을 잘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종족 다 모두 조상의 사당과 동

물, 신상이나 의자를 조각해 만든

다.

신앙

로비족 대다수는 전통적인 애니

미즘 신앙을 따르지만, 왈라족 대

부분은 그 지역의 지배적 종교인 

이슬람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개종"은 디율라족의 무슬

림 상인들이 왈라 주에 편입돼 그

들의 만데어 대신 왈라어를 사용

하기 시작하던 18세기에 일어났

다. 디율라족 무슬림들은 이어 왈

라족의 일부가 됐으며 그들에게 

이슬람을 전파했다.

무슬림이 아닌 왈라족은 로비족

과 아주 유사한 신앙과 관행을 가

지고 있다. 이 부족들의 애니미즘 

신앙은 죽은 조상과 자연의 사물

들을 중심으로 행해지며 여기에 

경배를 드린다. 대지는 공동체를 

지켜보고 토양에 비옥함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조상의 영혼은 자

손들을 지켜보고 가정문제에 개입

한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이 조상

의 영혼에 음식을 바치고 잘 돌봐

야 한다고 믿는다. 영혼을 잘 달래

지 않게 되면 굶주리고 불만을 가

지고 악령으로 변하게 된다고 한

다. 애니미즘 숭배자들은 또 동물

과 사물에 있는 영혼을 잡을 수 있

으며 그런 후 그들을 기념해 사당

을 세운다고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로비-왈라족은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단체가 

몇 있지만 기독교인은 극소수다. 

로비-왈라족에게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선

교의 노력과 추가적인 사역자들, 

기독교방송, 복음화 문서자료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서부 아프리카의 로비-왈라(Lobi-WaLa)

www.chpress.net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공화당, 성경을 공립학교 선택과목으로

미국 공화당이 지

난 18일 공개한 새 정

강정책에서 동성결혼

을 인정한 연방대법

원 판결을 규탄하며 “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결혼·가족 

개념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현행 35%

인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공립학교에서 성경 강독을 

선택과목으로 가르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또 북핵 문제와 보호무역 방침 외에도 도널드 트럼

프 대선 후보가 줄기차게 강조했던 ‘이민자 통제 강화’ 

‘이슬람국가(IS) 척결’ 등이 담겼다.

공화당은 전당대회에서 통과시킨 66쪽 분량의 정강

정책을 통해 미·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 노동

자의 취업허가 및 신분을 입증하는 전자 프로그램을 

전국에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발표한 정강정책에는 그동안 사용했던 ‘불법 이민자

(illegal immigrants)’라는 표현 대신 ‘불법 체류자

(illegal aliens)’를 사용한 점도 눈에 띈다고 미국 인터

넷매체 복스는 지적했다. 

공화당은 총기와 관련해서도 “총기 소유 및 지참은 

헌법보다 앞서는 자연적 권리이자 천부적 권리”라고 

규정했다.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정책에 대해 “

관람석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다”며 “그 결과 이슬람 

테러리스트와 이란, 그리고 이들의 후원세력을 제외한 

모두에게 파멸을 가져왔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IS와 

헤즈볼라 등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세력을 척결하겠다

고 밝혔다. 지난해 핵 협상 타결에 따른 대이란 제재 

해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공화당은 또 친(親)이스라엘 노선 강화를 천명했다. 

정강정책에 ‘예루살렘은 분리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적시하고 현재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대사관

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했다. 예루살렘은 1967

년 3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무력점거했지만 국

제법상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도시다. 공화당의 

정강은 팔레스타인을 독립국으로 인정해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두 국가 해법’을 배제한 것이다.

이슬람권에서도 ‘포켓몬 고’ 화제

전세계를 강타한 닌

텐도의 증강현실(AR) 

기반 모바일 게임 '포

켓몬 고'가 공석 서비

스 지역이 아닌 중동

에도 화제다. 이 지역 

정부와 종교기관은 

접속지역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게임을 즐기는 젊은이가 늘어나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터키 앙카라 일부 지역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

보를 공유한 게이머가 만나 함께 포켓몬을 사냥하러 

다니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터키 언론들이 15일 전했

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게임을 하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는 경험담이 소셜미디어를 중심

으로 퍼지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 교계는 벌써부터 포켓몬 고에 부정적

인 입장을 냈다. 이집트의 수니파 최고 종교기관 알아

즈하르의 압바스 슈만 부총장은 독일 dpa 통신과 인

터뷰에서 "포켓몬 고는 이슬람 교리에 따라 금지된다"

고 해석했다.

이슬람에서 게임은 술과 마찬가지로 금지되고, 포켓

몬 고도 따라서 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터키 이맘

의 단체인 디야네트-센의 메흐멧 바이라크투타르 회

장도 터키 일간 하베르튀르크와 인터뷰에서 "포켓몬 

고 게임이 예배장소인 모스크의 의미와 중요성을 해

칠 수 있다"면서 금지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내놨

다.

쿠웨이트 내무부는 15일 "포켓몬 고를 하다가 관공

서나 군기지, 보안 시설의 사진을 찍으면 안된다"며 "

모스크, 쇼핑몰, 유전 시설에서 포켓몬 캐릭터를 쫓아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 통신규제청도 이날 낸 성명에

서 "지리 정보를 이용하는 포켓몬 고는 미행이나 공격

하려는 장소에 다른 사람을 유도하는 범죄에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포켓몬 고와 같은 게임은 사

용자의 위치가 추적당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 카메라

를 해킹하면 사생활 정보가 범죄자에 무방비로 노출

된다"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위해 이런 게

임에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러닝메이트에 펜스 확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마이크 펜스(57·사진) 

인디애나 주지사를 부

통령 후보로 공식 발

표했다고 CNN방송이 

15일 보도했다. 트럼

프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부통령 후보를 

발표하려다 프랑스 테러 때문에 회견을 취소하고 트

위터를 통해 부통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펜스 주지사는 공화당을 대표하는 강경 보수주의자

로 작은정부와 감세를 주창하는 ‘티파티’ 소속이다. 일

반 대중에는 낙태와 동성 결혼 등에 반대하는 독실한 

복음주의 개신교인의 이미지가 강하다. 아일랜드계 이

민자 후손으로 인디애나주 콜럼버스에서 태어나 하노

버 칼리지와 인디애나 대학을 나왔다. 정계 입문 전인 

1994년 자신의 이름을 내건 ‘마이크 펜스 쇼’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펜스 주지사는 2001년

부터 2013년까지 인디애나 6구역 하원의원을 지냈고 

2012년 중간선거에서 인디애나 주지사에 당선됐다.

의회전문지 더힐(The Hill)은 펜스 주지사가 트럼프

와 공화당 당료 및 주류 보수층 인사들과의 관계를 강

화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집권 시 ‘트럼프 행

정부’와 의회의 가교 역할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

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의원들은 그를 통상적인 

보수 이념을 내세우는 보통의 정치인으로 여기며 긍

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펜스 주지사는 트럼프 후보가 강력히 비판해 

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하원의원 시절에는 이라크 침공에 

찬성표를 던졌고, 지난겨울에는 무슬림의 이민을 금지

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 후보와는 향후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의 연대감을 증진시키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공화

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나는 펜스 주지자

의 열렬한 팬이며 우리는 친구 사이”라며 친근감을 표

시했다.

다만 트럼프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

통령 후보 내정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

았다”며 여지를 남겼다. 대선캠프 관계자들도 “트럼프

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

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의회에 이슬람국가(IS)와의 전

쟁을 선포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佛 니스서 신종 ‘트럭 테러’… 최소 84명 사망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니스에서 14일 밤 대규모 테

러가 발생해 최소 84명이 숨지면서 유럽 대륙이 또다

시 테러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이번 참사는 여름철을 

맞아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던 민간인을 노린 ‘소프트 

타깃(Soft target)’ 테러로 유럽 지역 휴가지에 테러 비

상이 걸렸다. 특히 물리적으로 저지하기 어려운 대형 

트럭을 이용한 신종 테러라는 점에서 유사한 테러가 

잇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극단주의 테러단체는 최근 

프랑스, 터키, 벨기에 등의 여행지에서 테러를 자주 저

질러 왔다. 

AP통신과 프랑스24, 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테러

는 오후 10시30분쯤 니스의 유명한 산책로인 프롬나

드 데 장글레에서 발

생했다. 프랑스 대혁

명 기념일(바스티유

데이)을 맞아 불꽃놀

이가 끝난 직후 테러

범이 대형 로리 트럭

을 몰고 수천명이 거

닐던 산책로를 덮쳤

다. 범인은 곳곳에서 총도 쐈다. 이로 인해 최소 84명

이 숨졌으며 202명이 부상했다. 특히 이 가운데 52명

이 중상을 입었고, 이 중 25명이 혼수상태라고 수사 

당국은 발표했다. 아울러 어린이가 최소 10명 숨졌으

며 50명이 입원했다. 

테러범은 프랑스 국적의 튀니지계 31세 남성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 사살되기 전 ‘알라후 아크바르

(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져 이슬람 극

단주의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IS 추종자들은 사건 뒤 

이번 테러를 축하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등에 올렸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여름철 해변이 테러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어 유럽 

각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고, 경계도 허술해 테러를 저지르기 쉽기 때

문이다. 지난해 6월에도 유럽인들이 휴가를 즐기던 튀

니지의 휴양지 수스 해변에서 총기 테러가 발생해 38

명이 숨졌다. 

올랑드 대통령은 대국민연설에서 “자유를 상징하는 

대혁명 기념일에 테러를 당했다”면서 “하지만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단결을 호소했다. 프랑스는 오

는 26일 종료될 예정이던 국가비상사태를 3개월 연장

했으며 16일부터 3일간의 애도기간을 선포했다. 

미국인 10명 중 6명, 성 정체성 문제에 관대

미국인 10명 중 6

명은 성 정체성 문제

에 관대한 것으로 확

인됐다고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최근 조사 

결과를 인용해 발표

했다. 그러나 출생 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자신을 인식하는 성 정체성 문제

와 실제로 성전환을 하는 문제는 도덕적 평가 면에서 

차이가 다소 있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조사 결과 먼저, 출생 시 성

(Sex)과 다른 성(Gender)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중 35%

였으며 ‘도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다’는 사람은 45%

였다. 이 문제가 ‘도덕적 이슈가 아니다’라고 본 사람

은 14%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6%였다. 그러나 

단순히 성 정체성 인식의 문제를 넘어 실제로 성전환

을 위한 수술이나 호르몬 투여에 대한 응답은 그 결과

가 약간 달랐다. 이런 행동에 대해 ‘도덕적으로 잘못됐

다’는 응답은 42%,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3%, ‘도덕

적 이슈가 아니다’라는 응답은 1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였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성 

정체성을 변경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보

는 사람은 35%이지만 실제로 성전환을 하는 것에 대

해서는 42%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또 

반대로 성 정체성 변경이 잘못이 아니란 경우는 45%

였지만 실제로 성전환 문제로 가면 그 수치가 줄어 

43%가 잘못이 아니라 봤다.

이 결과에 관해 스콧 맥코넬 디렉터는 “미국인 다수

는 창조주께서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성별을 그들에

게 주셨다는 관점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는 성형수술, 치아 미백, 머리카락 염색, 문신을 하듯

이 자유롭게 우리에 관한 것들을 바꾼다. 많은 미국인

들이 성별도 이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종교별로 볼 때, 복음주의자의 경우는 54%가 

성 정체성 변경을 도덕적 잘못이라고 한 반면, 가톨릭 

신자는 26%에 그쳤다. 이슬람과 유대교 등 비기독교 

종교인의 35%, 무종교인의 20%가 동일한 대답을 했

다.

마찬가지로 실제 성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반적으로 반대 수치가 높았다. 복음주의자의 61%, 가

톨릭의 29%, 비기독교 종교인의 41%, 무종교인의 

21%가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투여를 ‘도덕적으로 

잘못’이라 봤다.

맥코넬 디렉터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이 문제에 

있어서 명백한 소수자”라고 전했다. 이 조사는 2015년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

위 전화 설문으로 이뤄졌다. 표본의 신뢰도는 95%이

며 표본 오차는 ±3.6%다.

“두 목회자의 딸, 유럽 미래 짊어졌다”

‘성공회 목사의 딸과 

루터교 목사의 딸이 유

럽의 미래를 짊어졌

다.’

13일 영국 총리로 

취임한 테레사 메이

(59)와 앙겔라 메르켈

(61) 독일 총리가 짊어

진 역사적 과업과 그들의 신앙적 배경을 요약한 표현

이다. 이들 총리는 이른바 ‘PK(Pastor’s Kid)’, 목회자

의 자녀로서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

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이들 여성 지도자는 모두 교

회 성직자들의 딸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보도

하고, “루터교 목회자의 아들이었으나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던 니체 같은 ‘반역 사례’도 있지만 목회자 자녀

가 정치가일 때는 특별한 무늬가 있다. 세심하며 떠벌

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특징을 갖는다. 메이 총리는 

이러한 무늬를 비롯해, ‘브렉시트’라는 괴물을 정면으

로 맞서 잘 조준된 기도까지 모든 것을 필요로 할 것”

이라고 조언했다. 

메이 총리는 런던 남동쪽 이스트본 석세스에서 태

어나 옥스퍼드셔 주의 시골 마을인 위틀리에서 자랐

다. 부친은 영국성공회의 휴버트 브레시어 목사로, 교

구를 담당하면서 이스트본병원의 원목으로 활동했다. 

메이 총리는 목회자의 딸로서 대중 앞에 항상 노출돼 

있었다. 부친은 엄격한 분위기 속에 신앙교육을 시켰

으며 도덕적 나침반으로서 청교도적 신앙을 가르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 총리의 지인들은 부친의 신앙

적 영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옥스퍼드대(지리학) 졸업 후 1977년 영국중앙

은행, 85년부터 영국지급관리협회에 근무하면서 중산

층으로 살았지만 삶은 녹록지 않았다. 25세 때인 81

년, 부친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고 모친도 이듬해 다

발성 경화증으로 사망했다.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

었다. 이러한 고난은 메이 총리를 내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전 총리와는 다른 정치가의 면모를 갖게 

했다고 영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를 놓고 메이 총리와 협

상을 벌여야 하는 메르켈 총리의 부친은 루터교회 목

회자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다. 함부르크에서 신학을 

공부한 그는 고향에서 목회하기 위해 옛 동독 브란덴

부르크 주의 작은 마을인 템플린으로 이주했다. 카스

너 목사는 템플린의 목회자 교육기관인 설교 아카데

미 원장으로도 재직했는데, 목사관에는 유명 신학자

들의 왕래가 잦았고 다양한 신학서적들이 있었다. 어

린 메르켈은 이 같은 환경에서 성장하며 부친으로부

터 신앙과 함께 이성적이며 냉철한 면을 많이 물려받

은 것으로 전해진다.

메르켈은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기술고교에 진학했

고, 라이프치히대에서는 물리학을 전공했다. 석박사 

학위를 받고 연구원으로 지내다 독일 통일 후엔 기독

교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했다. 2000년 기독민주당 최

초의 여성의장을 맡았고, 헬무트 콜 총리의 총애 속에 

여성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을 지낸 뒤 2005년 독일 최

초의 여성 총리가 됐다.  

정치인으로서 메르켈 총리는 자신의 신앙을 직접적

으로 드러내지는 않는 편이다. 이는 메이 총리도 비슷

하다. 그러나 정책 수행에 있어서 둘 다 신중한 실용

주의 노선을 구가했다. 이는 기독교적 신앙과 서민적 

출신 배경이 빚어낸 경륜 덕일 수 있다. 메이 총리가 

최장수 내무부 장관을 역임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메르켈 총리는 현실주의자이며 검소하고 소탈하다. 

공약도 묵묵히 추진하면서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 

메이 총리는 이민문제와 안보에 대해선 강경한 편이

지만, 인신매매 등에 대해선 지속적인 반대 캠페인을 

벌여왔다. 

메이 총리는 취임연설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영국을 만들 것입

니다. 이것이 제가 이끄는 정부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영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브렉시트 

결정 직후인 지난달 24일 영국성공회 수장들이 주문

한 통합의 요청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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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들이 팔려가는 섬이 있다. 

그 섬에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

오지 못한다. 평생 그 섬에서 노예

처럼 죽도록 일만 하나다가 죽은 

것이다. 그 섬에 노예들이 점점 많

아졌다. 그것을 알게 된 두 청년(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그 

섬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그 

섬에는 노예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노예로 

팔아넘겼다. 노예들을 구하지 위

해 노예가 되었던 것이다.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인데,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로 살아

서 나오지 나오지 못하는데, 평생 

노예처럼 일만 하다 비참하게 살

다가 죽어야 하는데, 그들은 노예

를 구히기 위해 기꺼이 노예가 된 

것이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

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

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2:6-8).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고 했는

데, 여기서 ‘종’은 우리가 아는 그

런 종이나 하인(servent)이나 둘로

스(doulos)로서 노예이다. 예수님

은 단순히 종이 아니라 노예가 되

어 이 땅에 오셨던 것이다.

이사야 53장을 읽노라면 마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누군

가가 중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다. 그런데 이 예언은 십자가 사건

이 있기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

이다. 거기에 나오는 ‘그’를 ‘예수’

로 넣어 읽어보라. 기가 막히게 들

어맞는다.

이사야 53장은 앞으로 오실 메

시아는 ‘고난 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

사야 52장에서도 그 메시아를 종

이라고 칭하고 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

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

라”(사52:13).

여기에 나오는 종은 ‘에베

드’(ebed)라는 히브리어로, 노예를 

뜻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

실 메시아는 고난 받는 노예라는 

것이다. 노예처럼 멸시 천대의 십

자가를 질 것이라는 것이다. 노예

처럼 채찍에 맞을 것이라는 것이

다. 노예처럼 무시당하고 멸시당

하고 조롱당하고 침 뱉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다. 아무 죄도 없는

데,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노예

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변명이나 

항거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런 수

난을 다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

다.

성경에 나오는 종은 모두 노예

를 일컫는다. 종과 노예는 전혀 다

르다. 고대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갔다. 빚을 갚을 때까

지 종살이를 해야 했다. 그렇게 해

서 빚을 다 갚으면 자유인이 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 아니다. 주인

은 종에 대해 생사박탈권 같은 것

은 가지지 않았다. 종은 노예가 아

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예는 노

예라는 신분을 갖고 태어난다. 노

예는 평생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노예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 아무

런 자유도 없다.

노예와 종은 이렇게 다르다. 그

런데 성경에서는 노예를 종이라고 

번역해 놓았다. 왜 그랬을까? 바울

은 자신을 소개할 이렇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연스럽게 들린다. 하나도 이

상하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

면 어떻게 들릴까?
<9면으로 계속>

성경에 나오는 종은 종이 아니라 ‘노예’이다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그게 그런 뜻이었어?-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42)

현 순(玄楯)은 1878년 3월 28일 

서울 옥인동에 사는 역관 가문에

서 태어났다. 1895년 을미사변 이

후 의병활동에 가담했던 그는 이

듬해 역관 양성을 목적한 육영공

원에 입학하여 G. W. 길모어, D. A. 

벙커, H. B. 헐버트 등의 미국인 선

교사로부터 영어와 기독교를 학습

했다. 그런데 1897년 육영학원은 

폐교되었다. 그즈음 독립협회 지도

자 17명이 

구 속 되 는 

사건에 그

의 아버지 

현 제 창 도 

연 행 되 었

는데 그도 

독 립 협 회 

회 원 이 었

다. 1899년 

현 순은 일

본 동경에 

유학하여 근대학문을 공부하던 중 

1901년 친구 심의성의 전도로 침

례교 선교사인 C. H. D. 피숴 목사

로부터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되었다. 

하와이

학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귀국

한 현 순은 신문광고를 통해 동서

개발회사의 통역으로 취직했다. 그

는 장경화 등 본 회사의 한인 직원

의 권유로 용동(내리)교회에 등록

한다. 1903년 3월 현 순은 두 번째 

이민단을 인솔하고 그의 부인 이 

칭과 함께 하와이로 이주한다. 그

는 오하우섬 가후꾸와 농장과 와

이알루아 농장에서 환란상제와 고

락동고를 목적한 동회를 조직하고, 

야간학교를 세워 영어를 가르쳤다. 

그리고 홍치범, 임정수 등과 교회

를 개척했다. 

감리교는 1905년 조합교회와의 

협약을 통해 한인교회는 감리교가 

관할키로 한 후 감리사 피어슨 목

사의 지도하에 호놀룰루한인감리

교회 설립에 현 순이 참여했다. 

1906년 제 1회 하와이 연회에서 

그는 카와이섬의 ‘리후에’와 ‘하나

마루’ 등의 지역 한인교역자로 파

송된다. 한편 그는 와이드만 감리

사의 지방회 목사 교육반에 등록

하고 홍치범 등과 공부했다. 그는 

한인 이주자를 돌보고 예배를 인

도하며 예배당을 건축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인 지주의 도움으로 

자녀들을 위한 학교와 기숙사도 

건립했다. 한 달 사례비가 30불이

었는데 한인 노동자의 14불에 비

하면 많았지만 가족이 달린 그에

게는 힘들었는데 워드만 감리사의 

보고대로 현 순은 1907년 가정 사

정으로 돌연 귀국하게 된다. 

서울

평양 대부흥으로 전국 교회가 비

약하던 1907년, 현 순은 배재학당

에서 총교사로 재직하면서 정동 

교회에서 사경회를 인도하기도 하

였다. 그는 1908년 집사목사로 안

수 받은 후 정동교회 부목사가 되

어 최병헌 담임목사를 돕고, 주일

학교를 창설했다. 그 해에 하와이 

한인 이민생활을 쓴 ‘포화유람기’

를 간행한다. 

1909년 제 1회 협성신학교를 졸

업하면서 현 순은 장로목사가 되

었다. 서울 서부지역 전도목사로 

임명받아 1911년 경성, 인천, 해주

에서의 백만 전도운동에서 많은 

심령을 복음으로 인도했다. 상동교

회 전덕기 목사가 일본이 날조한 ‘

사내 총독 모살 미수사건’(일명 

105인 사건)으로 체포되어 고문을 

받는 중 건강 악화로 연회는 1911

년 현 순을 상동교회 부목사로 임

명했다. 그 해에 강리취집을 출간

한다. 정동교회의 최병헌이 인천지

방 감리사로 임명되던 1914년, 현 

순은 본 교회 제5대 목사로 부임했

다. 지력으로 섬겼지만 감동을 받

지 않자 영력을 받기 위해 그는 매

일 새벽 남산에 올라가 소나무 사

이에서 기도하고 저녁에는 예배당

에서 기도하기를 3개월이나 계속

했고, 그해 11월 1일부터 효천기도

회를 시작하면서 정동교회의 오순

절 시대를 열었다. 

1911년 재한 복음주의선교회공

의회 안에 주일학교 위원회가 구

성될 때 미국 북감리교 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면서 주일학교운

동에 관여했다. 이런 인연으로 그

는 1915년 미국감리교 조선연회 

전국주일학교 총무로 취임한다. 그

가 1919년 상해로 망명하기까지 5

년간 주일학교운동에 몸을 담으면

서, 1916년 안경록 목사의 강릉교

회에 주일학교를 조직하면서 불신

자 어린이를 위한 주일학교 조직

에 힘썼다. 1918년에는 현 순은 장

감연합공의회에 미국 북감리교 대

표로 참여했다. 

현 순은 1919년 초 “칼바위”라는 

설교에서 경기도 여주의 칼바위를 

견주어 논한 성경의 네 가지 특징

은 “성경의 기세는 탁월하여 모든 

서적 위에 우뚝 솟아 있고, 성경은 

사조의 연마를 받아 그 기세가 더

욱 예리하며, 성경이 사조의 급격

한 이단을 격퇴하고, 성경은 시

대사조에 매이지 않고 인류의 

생명을 구원한다”고 한 것이다.

일본의 고문으로 전덕기 목사

가 세상을 떠나는데 현 순은 자

주독립운동에 눈을 뜬다. 1919

년 2월 세브란스 병원 구내의 이

갑성의 방에서 그는 감리교 대

표 중 한 사람으로 장감 대표 7

명과 함께 만세운동

을 계획하는 데 참여

했다. 이날 유창한 영

어실력을 갖춘 그가 

각국과의 연락사무

를 위해 상해주재원

에 임명되는데 이후 

송원상으로 통했을 

것이다. 

상해

현 순은 강원도 전도여행을 떠

난다며 1919년 3월 1일 상해로 가

서 이광수와 함께 3.1운동 독립선

언문을 상해와 미국 

언론에 기고하여 외국

에 알렸다. 3.1운동 직

후 그는 독립임시사무

소 총무, 임시의정원 

외무차장, 임시정부 

외무위원, 임시의정원 

외무부위원, 임시정부 

내무차장 등을 역임하

며 상해 임시정부의 

외교 분야를 맡았다. 

그리고 이동휘가 이끄

는 블라디보스톡의 대

한인국민회의를 상해 

임시정부로 규합하여 대한민국 임

시정부 수립이라는 그의 혁혁한 

공에 비하면 "대한적십자회" 창설

은 견줄 바가 아니다. 

1920년 미국에서 구미위원부 부

장서리였던 그는 임시정부, 미국정

부 그리고 한인사회 간의 연락을 

담당했다. 1922년 7월 그는 안창호 

등의 "시사책진회"에 가담하여 독

립운동 세력 규합을 노력했다.

미국 

1920년 현 순은 김규식에 이어 

구미위원부의 임시위원장이 되었

다. 1921년 4월 그가 워싱턴에 대

한민국임시정부 주미대사관을 설

치하면서 정치적 타격을 받은 후 

목회로 돌아선다. 1924년 호놀룰

루 한인감리교회 담임목사로 부임

한 그는 이듬해까지 약 2년간 사역

했다. 그는 포트 스트리트의 새 예

배당에 남학생 기숙사와 취사장, 

인쇄실 등 3개의 부속건물을 완성

했다. 1924년 교인 수는 130명이

었고 주일학교 학생 수는 200명이

었으며 교사 수는 12명이었다. 

1926년에는 교인수가 164명으로 

약간 성장했고, 주일학교 학생 수

도 215명으로 약간 성장했는데 교

사 수는 1명이 줄었다.

이승만파와 박용만파로 나뉘어 

반목하는 와중에서 1926년 현 순

은 카우아이섬의 리휘교회와 엘레

엘레교회 등에서 오직 선교에 주

력했다. 1934년 카우아이에서 목

회하던 때의 “물질문명과 종교”라

는 그의 설교가 남아있다. 하와이 

한인 이민자 중에 정신병자가 많

다면서 현대 문명의 비루한 기형

적 생활에서 눈을 뜨고, 삶의 인도

자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역설했다. 

일찍이 관심을 표명한 만주선교에 

신경을 쓰면서 1940년까지 15년간 

본 교회를 섬겼다.

교회 목회에 전념하면서도 현 순

은 1924년에 한인 신문 ‘코리안 크

리스챤 애드보케이트’를 김이제 목

사와 함께 담당했다. 대한민국 임

시정부 재정 후원을 목적으로 그

는 카우아이 섬의 동포들을 규합

해 1931년에 "단합회"를 조직할 때 

주동했다. 1934년 이후 그는 임시

정부의 재원 조달을 위한 하와이 

모금운동 책임자로, 1937년에는 

하와이 선유위원으로 임명받아 임

시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현 순은 1940년에 목회를 은퇴

한 후 1968년 7월 11일에 나성에

서 소천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

는 1963년 그의 공적을 인정하여 

현 순에게 건국공로훈장 국민장을 

추서했다. 그의 유해는 1975년에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의 

명예를 세워주었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6. 현  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정동교회 오순절 시대 열어...하와이서 목회, 주일학교 주력

의병활동부터 독립운동까지 구국에 큰 관심...국립묘지 안치

현 순 목사

동작동 국립묘지 현 순 목사의 묘

초기 하와이감리교회 전도사

현순(뒷줄 오른쪽)(1904년)

대한민국임시정부국무원. 

현 순(앞줄 우측), 안창호(앞줄 중앙)

현순 목사와 카우아이 섬의 엘레엘레교회(1932년)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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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겸손한 경청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 교제

(spiritual communion)의 수단으

로 에임스는 두 가지를 일컫는데, 

말씀의 들음과 기도이다. 하나님

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의 뜻을 진심으로부터 받아들이

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는 것은 단지 문자적으로 설교

를 듣는다는 것만은 아닌데, 독서 

등 여타 다른 방식으로 가능하다. 

말씀의 들음에서 특히 중요한 점

은 하나님의 의지를 내적으로 받

아들이고 복종하는 것으로 이해

해야 한다. 

에임스는 그의 책, 청교도 신학

의 정수(Marrow)에서 말씀을 받

음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마음의 집중과 의지의 집약(in-

tention of will)이라고 표현한다

(Marrow of Puritan Theology). ‘

마음의 집중’을 통해 하나님의 계

시된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열망하며, ‘의지의 집약’이란 계시

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다해 순

종하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활용

함을 말한다. 곧 시편 119:106의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

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를 생

각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해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지키려는 

의지가 요구된다. 그 말씀의 바

른 들음은, 내면적 행위가 따라오

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신실

한 신앙적 순종으로부터 출발하

여야 한다(Marrow, 255). 참으로 

경건하게 되려면 가장 먼저 요구

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깨어나

야 하는데,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그 진

리의 말씀을 믿을 때만이 그 말씀

에 의해 감화를 받게 되기 때문이

다(Marrow, 255). 

이 신앙에 의해 우리는 말씀에 

매달리게 되고, 그 말씀 스스로 우

리에게 매달리며 구원에로 접붙

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은 하

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으로 

먼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적으

로 영광을 돌리며, 다음으로 말씀

의 들음을 통해 믿음, 소망, 사랑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훈련이 되는

데, 이 자체로 바른 예배가 구현되

기 때문이다(Marrow, 256). 그러

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

하고 들음에 있어 참으로 조심해

야 할 일은 어쩌다 하나님 대신 인

간을 예배하지 않도록 인간의 말

이나 인간의 문장이 하나님의 말

씀과 섞여서는 안 된다. 

에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

음(hearing of the word of God)

에 반대되는 태도는 첫째 교만

(pride)인데 겸손(humility), 순종

(observance), 순복(obedience)

과 반대되며 그 대신 인간의 의지

를 내세운다는 것이다. 교만은 “모

든 죄들의 원인”으로, 교만만이 유

일하게 말씀의 권위를 경멸적으

로 내팽개치기 때문이다(256). 교

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

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세상

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신

들을 구하고 이들을 복종하는 우

상숭배에 빠진다는 것이다(Mar-

row, 257). 

마지막으로 에임스는 기도의 중

요성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

에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의 청종과 기도는 구별되는데, 기

도는 우리의 의지에 초점을 맞추

기 때문이다.”Marrow, 259) 그런

데 그 기도는 단순히 인간적 세속

적 의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언가를 얻

으려는 갈망, 하나님으로부터 그

것을 구하는 의지, 결국 하나님 앞

에 그 소원(desire)을 제출하고 가

져다 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제시는 복종적이고 겸손해야한

다.”Marrow, 260)

7. 퍼킨스와 에임스의 설교론 

비교

원종천박사는 “주도홍 박사의 ‘

청교도주의의 설교 이해’에 대한 

논평”에서 에임스와 퍼킨스의 설

교이해를 아래와 같이 피력하고 

있다. 두 사람이 처한 상이한 역

사상황이 퍼킨스와 에임스의 설

교론이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차

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당

시 청교도 설교자들은 말할 수 없

는 박해 가운데서 성도들을 위로

하고 용기를 주기위해 그리스도

의 사랑을 강조하며 생존의 위협

까지를 감수해야 했던 성도들에

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애정적 교제를 강조하였다. 이러

한 역사적 배경이 청교도의 설교 

이해에 작용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에임스와는 다르게 퍼킨스의 설

교이해는 구약적인 경향이 없진 

않는데, 선지자적 제사장적 목사

이해가 그렇다. 그가 에임스와는 

다르게 설교를 영어 단어 sermon

을 가져오기보다는 굳이 예언

(prophecy)을 가져오는 점은 선

포하고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권

위, 설교자 자리 이해에 무게를 두

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제사장

적 설교자 이해도 다르지 않은데, 

대언자로서 뿐 아니라, 중보자로

서의 목사이해를 제시하고 있다. 

퍼킨스와 에임스의 설교는 철저

하게 성경본문 중심이다.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

게 전하는 자로서 설교자를 염두

에 두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성

령의 역사는 필수적이고 본질적

이다. 퍼킨스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의 설교자, 에임스는 

강해설교자로서의 설교자를 분명

하게 강요한다. 퍼킨스의 설교론

은 목사중심의 하향식 경향이 보

인다면, 에임스의 설교론은 말씀

을 듣는 회중중심의 상향식이라 

하겠다. 

퍼킨스의 설교자론은 이사야가 

추구했던 성령이 도우시는 ‘학자

의 혀’를 갖는 설교자라면, 에임스

의 설교자론은 성도들의 위치에 

서서 그들을 섬기는 일꾼(minis-

try)으로서의 위치가 다르다. 퍼킨

스는 교리를 우선시 하면서, 그 교

리를 통한 성경이해를 제시하는

데 이는 당시 어려운 신⋅구교 분

열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의 제자 에임스

에게서는 이런 점은 다르다. 에임

스는 먼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후 거기로부터 설교에 필요한 교

리를 추출할 것을 말하고 있다. 

에임스와 퍼킨스는 설교자가 철

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의뢰할 것

을 요청하며, 목사는 경건생활과 

겸손으로 설교가 인간의 일로 잘

못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

을 강조한다. 설교자가 열심히 연

구하고 공부해야 하지만, 그 어느 

때나 그 학문을 드러나지 않아야 

하는데, 설교는 결코 인간의 기

술 내지는 인간의 학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에임스

의 설교론에서 요구되는 것은 수

사학이 아닌 순수한 단순성(the 

naked simplicity)이며, 과감히 버

려야 할 것은 가식(affectation)이

다. 

퍼킨스와 함께 에임스는 설교 

적용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의 설교 적용은 예리하며 

분석적이며 실질적이고 목회적이

다. 그럼에도 적용에 있어서도 차

이점을 보이는 것은 퍼킨스가 율

법적 적용과 복음적 적용을 나누

며, 설교자 중심의 적용이라면, 에

임스는 말씀을 듣는 성도 중심의 

복음적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 

예로, 퍼킨스가 가져오는 성령이 

가져다주는 ‘학자의 혀’ 천사론은 

설교자를 위로하고 돕는 자이다. 

그 대신 에임스는 설교자가 성도

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종의 모습

을 제시하고 있다. 퍼킨스의 설교

론에서 나타나는 특이성은 두 가

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설교자를 

기쁘게 도와주는 천사론과 설교

자를 최고로 대우할 수 있도록 하

는 국가적 개혁안이다.

5. 나가는 말

16⋅17세기 주의 몸 된 교회의 

신실한 종이었던 퍼킨스와 에임

스의 설교론은 오늘 21세기 한인

교회들에게 귀한 교훈과 경종을 

준다. 

<9면으로 계속>

퍼킨스-말씀 선포 목사중심의 하향식, 에임스-말씀 듣는 회중중심의 상향식

“순전한 복음전파, 성령사역의 설교, 경건한 목사의 삶, 구체적 설교적용” 

청교도 신앙 (11)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청교도들의 설교에 대한 안목(하-2)

성품칼럼

관계 맺기의 비밀로 풀어내는 가정의 벽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한 연구소가 발표한 ‘어린이 생활실태 보고서’를 보면 초등학생들의 절

반 이상이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겨우 30분 미만이라고 한다. 열

명 가운데 한명은 아예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이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75.6%의 부부가 하루

에 한 시간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화를 전혀 하지 않

거나 30분 미만인 부부는 30.9%에 달했다. 이처럼 대화가 원활하지 못한 

부부의 경우 15년 이내에 이혼할 확률이 94%나 된다는 통계도 있어서 부

부의 대화부족은 그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은 가정들이 가족과 선물을 나누고 

여행을 하는 모습은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대화가 익숙하지 않을 때는 ‘관계 맺기의 비밀-TAPE 요

법’을 적용해 볼 것을 권한다. 

TAPE 요법은 대화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인들을 위해 필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4단계의 대화법이다. 1단계는 ‘감사하기

(Thank you)’이다.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오해와 선입견을 내

려놓고 마음을 열게 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용서 구하기(Apologize)’fh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을 표현하는 단계이다. 3

단계는 ‘요청하기(Please)’이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면서도 긍정

적인 태도로 요청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 ‘내 마음을 표현하기(Express)’

이다. 거짓 없이 감정을 표현하되 서운한 감정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서 친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단계이다. 

실제로 ‘TAPE 요법’ 덕분에 관계를 회복한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그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첫 사례는 이 대화방법을 활용하여 이혼의 위기를 극복해 낸 한 부부

의 이야기다. 아내는 결혼 후 남편과 갈등을 겪으면서 마치 남편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2주 후에 혼자 미국으로 떠나겠다’고 선포했다. 아내는 헤어질 때 헤어

지더라도 남편으로부터 ‘내가 잘못했다’는 사과만큼은 받아야겠다고 생

각했다. 아내로부터 사과하라는 소리를 듣자 남편은 도리어 “네가 사과

해야지”라며 화를 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이렇게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아내가 부모성품대화학교에 참여했다. 그때 필자

가 아내에게 권유한 것이 바로 ‘TAPE 요법’이었다. 나는 4단계 순서대로 

남편과 다시 이야기 해 볼 것을 권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계속 권했

더니 용기를 냈다. 

아내는 남편과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시작했다. “키 큰 당신과 이렇게 

걸으면 내 마음이 든든해지고 좋아. 참 감사했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 당

신에게 이런 말 한 번도 안했네. 정말 미안해” 아내의 말에 남편은 당황

했다.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사실 내가 당신한테 잘한 게 없잖아, 미

안해.” 

아내로서는 ‘TAPE 요법’ 중 ‘감사하기’와 ‘용서구하기’까지 두 단계만 

거쳤을 뿐인데 그토록 원한 남편의 사과를 받은 셈이었다. 그 날 이후 부

부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 부부는 지금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다. 

다음은 깨져있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된 경우이다. 이 가정의 경

우도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관계가 깨져 있었다. 특히 첫째아이는 불안장

애에다 틱 장애까지 있었다. 엄마가 아이들을 너무 엄격하게 양육했고 아

빠는 무관심했다. 엄마는 여러 상담기관을 찾아가 봤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그 와중에 필자가 진행하는 성품 교육에 참여했다. 그리고 ‘TAPE 

요법’을 배우고 이를 적용하게 됐다. 

엄마는 아이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고, 그동안 엄격하게 대한 것을 사과

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바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요청했으며 부드럽게 

마음을 표현했다. 함께 교육을 받은 아빠도 무관심했던 걸 사과하며 용

서를 구했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것을 자주 표현했다. 그러자 관계가 회

복되면서 첫째의 틱 장애도 개선됐다. 아이는 학업에 집중하게 되자 잘 

웃고 밝게 변했다. 

행복한 대화의 습관을 키워보자 이보다 더 기억에 남는 선물은 없을 

것이다. 오늘 당장 시간을 내어 ‘미안하다’, ‘감사해’하고 먼저 말을 건네 

보면 어떨까.



‘목회자의 최고 표준 예수그리스

도’의 저자 이정근 목사(유니온교

회 원로)가 18일 11시 30분 JJ 그랜

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

신의 저서를 소개했다.

김신일 목사(유니온교회 담임)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간담회는 이정

근 목사의 인사말과 기자들의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함생신학, 함생목회, 함생사상

으로 종합됐다”고 말문을 여는 이

정근 목사는 “한국 기독교 역사는 

131년 차다. 그러나 그동안 예수그

리스도를 타이틀로 책을 쓴 사람이 

없었다. 우리의 최고의 표준은 예

수그리스도다. 예수그리스도 중심

의 목회를 해야 한다”며 책의 중요

한 특징들을 설명했다.

이정근 목사는 “‘신학 있는 목회, 

목회 있는 신학’을 마음 깊이 새기

고 신학대학원과 목회현장을 경험

했다. 신학도 제대로 연구하지 못

했다는 반성도 있고 목회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크다. 하

지만 그래도 목회현장에서 신학을 

했기에 공리공론에 빠지는 사변적 

신학에 매몰되지 않았고 신학과는 

아무 관계없이 단순한 체험이나 자

기의 상식으로만 목회하지 않았다. 

신학을 깊이 연구한 뒤에는 상식으

로 목회하는 길을 택했다. 이론적 

체계적 신학과 단편적 상식이나 체

험에서 얻은 지혜가 함생하는 목회

다. 이 책 전체가 한 체계아래 이뤄

졌고 특히 부록에 담은 ‘목회금언’

은 단편적 상식”이라고 소개했다.

총 770여 페이지에 이르는 본서

의 특징은 무엇보다 함생주의(咸生

主義)라는 용어다. 함생은 ‘공생’이

나 ‘상생’(symbiosis)과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고 말하며 함

생주의는 목회와 신학에만 쓰이는 

전문적 용어가 아니라 함생사상이

라는 인류의 사상과 문명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저 자 는  ‘ 다 양 한  일

치’(Diversity in unity)라는 시각

을 적었다. 저자 자신이 평신도로

서 교회 생활, 교역자로서의 생활, 

미국과 한국의 생활, 아시아적 전

통과 서구적 문화체험, 세속 직장

과 목회활동, 보수/복음주의 신학

교육과 진보/자유주의 신학교육, 

웨슬리신학과 칼빈신학 비교연구 

등 다양한 직업과 학문, 목회적 관

점에서 경험한 것을 수록했다. 

또 목회의 초점은 바로 구원론, 

그것도 개인 영혼 구원론이 일차적

이고 사회구원론 혹은 하나님 나라 

도래 곧 사랑나라 건설이 궁극적 

목표라고 서술해 놓았으며 이것이 

합하여 함생목회론을 이루고 따라

서 우리의 구원 주 이신 예수그리

스도를 목회자의 최고 표준으로 모

시고 목회했던 몸부림들을 상세히 

수록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 성령의 집이라

는 삼위일체적 이해에 더해서 ‘하

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강조하고 

있다. 인간 개인 속에 하나님의 형

상이 회복돼야 하는 것처럼 교회가 

참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 곧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돼야

만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며 미

래지향적 목회론을 함생목회적 시

각에서 강조한 것도 특징이다.

본서는 1부 ‘목회 있는 신학, 신

학있는 목회(함생목회론의 기초), 

2부 예수님처럼 목회하기, 3부 건

강한 목회자-건강한 교회로 나뉘

어 총 15장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 이정근 목사는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수석 입학해 사범대

학 국어교육과 교수로 제안 받았으

나 ‘목회자가 돼야 한다’는 신비한 

음성을 체험하고 주의 종의 길을 

선택, 서울신학대학교와 미국 애즈

베리신학대학원, 조지팍스 신학대

학원, 남침례회신학대학원, 풀러신

학대학원,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유니온교회 담임, 

미성대학교 명예총장, 풀러신학대

학원 겸임교수 쉐퍼드신학대학원 

강사, 조각글 작가, 수필가로 활동

했으며 일간지와 크리스천 매체를 

통해 글목회도 겸해왔다. 

또한 ‘코리안의 노래’, ‘성결교 사

중복음의 노래’ 등 13곡을 작사했

으며 많은 저서가 있으며 “목회자

의 최고 표준 ‘예수그리스도’”는 30

번째 출간된 책이다.

본서의 구입은 미주 조이서적

(213-380-8793))에서 할 수 있으

며 저자와의 연락은 leeunion@

hotmail.com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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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배가 아프면 엄마가 배를 쓰다듬으시면서 “엄마 손은 약손”

이라고 말씀해주시던 기억이 난다. 누워서 엄마 손을 통해 따뜻함을 

느끼며 스르르 한잠 자고 나면 신기하게도 씻은 듯이 낫기도 했다. 

엄마 손이 약손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인체의 신

경조직은 뇌에 빠른 속도로 전달하는 굵은 신경조직과 느린 속도로 전

달하는 가는 신경조직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출생 이후에 발

달하는 굵은 신경조직은 일반적인 감각을 뇌에 전달하는 반면에, 어머

니의 자궁에 있을 때부터 형성되는 가는 신경조직은 엄마의 애정과 같

은 사랑의 감정을 뇌로 전달해준다는 것이다. 엄마의 손이 약손이라는 

근거는 사랑이 담긴 엄마의 손이 닿을 때 가는 신경조직을 통해 사랑

의 감정이 뇌에 전달되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 고통을 덜어주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 

엄마의 손이 약손이듯이 예수님의 손도 약손이다. 우리가 아파할 때 

예수님은 사랑의 손으로 쓰다듬어주신다. 피흘리신 손으로, 못 박히신 

손으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주신다. 외롭고, 지치고, 상하고, 쓰리

고, 답답하고, 피곤하고, 억울하고, 괴로울 때 예수님의 손은 우리의 영

혼을 만져주신다. 몇 번이고 어루만져주신다. 어찌할 바 알지 못해 눈

물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말없이 등을 두드려주신다. 

예수님 손은 약손이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상처를 얼마든지 낫게 

해주시는 사랑의 약손이다.
   bible66@gmail.com

기/도/칼/럼

예수님 손은 약손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CCC(캘리포니아 칠드런스 코랄) 합창단 창단

‘목회자의 최고표준 예수그리스도’ 출간 

오디션 8월 13일 IMM Studio

이정근 목사 새 책 소개 기자간담회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총장 

김광신 박사)가 ATS정회원 가입 

관련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11시 

본교 도서관에서 열렸다.  

GMU는 지난 6월말 세인트루이

스에서 열린 ATS 컨퍼런스에서 정

회원으로 가입됐다. 이로써 한인 

신학교로는 세 번째로 ATS 정회원

이 됐다. 

GMU측은 이번 정회원 가입까지 

7년이 걸렸다며 GMU의 ATS 가입

으로 예일, 프린스턴 등 주류신학

교와 학점교류가 가능해졌다고 밝

혔다. 단 ATS 정회원 승인 전에 졸

업한 학생에 대해서는 주류신학교

의 입학사정관의 재량에 따라 편입

학여부가 가려지지만, ATS정회원

이 된 이상 정회원 승인 전 졸업생

들도 주류신학교 편입학에 대한 제

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GMU는 학부와 대학원 과

정이 있으며 대학원은 선교학박사, 

석사는 목회학석사, 선교학석사, 

기독교교육학 석사과정이 개설돼

있다. 

학교관계자는 특별히 선교학박

사과정은 한인신학교로는 최초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회 졸업생

까지 배출됐다고 밝혔다. 

졸업생들은 본인의 사역의 발전

을 위해 한 학기에 한 과목에 한해 

무료로 청강이 가능하다. 

GMU는 또한 ATS로부터 통신과

정까지 허가를 받은 상태라며 어느 

지역에서든지 수강이 가능해졌다

고 밝혔다. 대학원과정부터 학부까

지 한 학기에 60과목이 개설되며 

그중 50과목이 온라인과정과 병행

해 실시되고 있는데 오는 가을학기

부터 실시간 라이브로 강의가 송출

될 예정이다. 

GMU는 향후 5년 내로 Ph.D 과

정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ATS 정회원 가입
한인신학교 세 번째 인가...통신과정도 허가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ATS가입 기자회견을 마치고 학교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30번째 저서 ‘목회자의 최고 표준 예수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이정근 목사

샬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주최한 제 13회 휠체어 사

랑이야기 콘서트가 17일 오후 7시

30분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

호 목사)에서 열렸다. 

박모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콘

서트는 소프라노 박유선, LA남성

선교합창단, 유엔젤보이스, 남가주

농아교회 수화찬양팀, SDM찬양팀

이 출연해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

다. 

박모세 목사는 인사말에서 “장애

인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제 13회 

연례콘서트 ‘휠체어 사랑이야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

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며 “휠체어 사랑이야기 사업을 통

해 지금까지 총 33차에 걸쳐 12개

국에 5만 명 이상의 불우한 장애인

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동시

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

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였다. 경기침체로 인해 선교기금 

마련하는 일이 갈수록 어렵지만 지

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사랑의 이

야기가 주님오시는 그날까지 이어

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는 유영기 목사

(SDM 이사장)가 마태복음 25장 

34-35절을 본문으로 설교했으며 

박모세 목사의 지휘로 이날 출연한 

모두가 연합합창을 부른 뒤 류재덕 

목사(이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12개국 5만 명에 휠체어 제공 
제 13회 휠체어사랑이야기 콘서트 성료

샬롬장애인선교회 주최 제13회 휠체어사랑이야기 콘서트에서 전출연자들이 연합합창을 하고 있다

평택대학교 마드리갈싱어즈(지

휘 김형기 교수) LA공연이 콜번스

쿨 지퍼 콘서트홀에서 16일 오후 7

시30분 성황리에 개최됐다. 

평택대학교 이필재 총장의 인사

말로 시작된 공연은 ‘볼레로’, ‘나

를 구원하소서’, ‘낙원에서’ 등 성악

곡과 ‘태극기 휘날리며’, ‘지금해

요’, ‘언덕위의 집’, ‘그대 내 품에-

그대 내게 다시-오늘 같은 밤’ 등 

사랑과 행복의 노래와 ‘부르신 곳

에서’, ‘예루살렘 하나님께 돌아오

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살아

계신 주’ 등 성가 곡을 불렀다. 

이날 마드리갈싱어즈는 전반적

으로 곡 하나하나에 지휘자와 합

창단원이 뮤지컬이 연상되는 듯 

한 역동적인 공연을 펼쳤으며 뮤

지컬 ‘레미제라블’의 곡들로 엮어

진 ‘Highl ights  f rom Les 

Miserables’를 부를 때는 실제적인 

뮤지컬 무대를 선보여 관객들로부

터 큰 호응을 얻어냈다.

이날 첼로 정영안 교수와 피아

노 황소명 교수의 이중주, 황소명 

교수와 이루사 교수의 피아노 듀

오연주가 있었으며 라크마 합창단

이 찬조 출연해 공연을 빛냈다.
<박준호 기자>

교수들 이중주...라크마합창단 찬조출연
평택대학교 마드리갈싱어즈 LA공연

평택대학교 마드리갈싱어즈 LA공연이 콜번스쿨 지퍼홀에서 열렸다

국제음악선교회(회장 김삼도 목

사) 소속 ‘CCC(Ca l i f o rn i a 

Children’s Chorale) 합창단’이 창

단된다.

킨더가든부터 12학년 어린이들

로 구성될 ‘CCC 합창단’은 앞으로 

찬양 CD를 제작하며 감옥과 선교

지에 이를 전달해 복음의 씨를 뿌

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CCC 합창단’ 발족에 앞서 

오는 8월 13일(토) 단원선발을 위

한 오디션을 IMM Studio(2341 W. 

Lincoln Ave Anaheim)에서 갖게 

되며 △킨더가든-3학년은 오후 1

시 △4-6학년 오후 1시30분 

△7-9학년 오후 2시30분 △10-12

학년 오후 3시30분이며 오디션을 

받는 어린이들은 찬송가 또는 

CCM 1절(한영 중 선택)을 준비하

면 된다.

CCC 합창단이 소속된 IMM(국

제음악선교회)은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김삼도 목사를 중

심으로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교회음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섬

겨오고 있다.

본 회에서는 전통 찬송가와 현

대적 찬송가를 각국 언어로 번역

해 세계 선교지에 보급하고 있으

며 예배찬송가를 보급(DVD와 CD 

제작)하는 일을 세계 복음 사역에 

가장 중추적인 문화 사역으로 꼽

고 있다.

새롭게 탄생될 ‘CCC 합창단’도 

단순한 어린이 합창단으로서 활동

만이 아니라 복음사역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태동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909)610-5431(임

보희 사모)로 문의하고 국제음악

선 교 회  관 련 사 항 은  w w w .

immcenter.com에서 상세히 볼 수 

있다.
<이성자 기자>

<5면에서 계속>

인디애나폴리스주 의과대학의 

소아내분비장애 기관에 의뢰된 38

명의 성별혼란관련 소아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반 이상의 아이들이 정

신질환과 발달장애를 동시에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

이 겪는 성정체성 혼란에 관한 충분

한 연구가 이뤄지지도 않았고 또 반

이상의 아이들이 동시이환을 겪는

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듯이 아이

들의 호르몬을 조정하겠다는 명분

으로 아이들에게 해로울 수 있는 공

격적인 치료를 감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실험’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

니다. 따라서 이제는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멈춰야할 때라

고 정신과 및 심리학 전문 의사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결론적 이야기  

 

트렌스젠더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치료이지 그들을 위한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이 아니라는 것입니

다. 그들의 질병을 단순히 사회적 

환경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그들을 

위한 진료와 치료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그들은 또 이야기하길, “심리적

장애에 대해 개인의견 존중을 가장

한 무책임한 외면은 허용되어선 안

되는 일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선천

적인 것이다, 유전적인 것이다, 태

어날 때부터 그래왔다는 생각은 버

리고 동성애자들과 성전환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러

한 의학적 사실을 널리 알려야할 때

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는 방

법은 그들의 심리질환을 인정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

다. 그러므로 그들의 충격적인 자살

률을 억제하고 돌이킬 수 없는 수

술로부터 그들을 지켜낼 수 있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연

구조사 발표에 의한 그들의 대답입

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7면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 바

울은...”

우리는 종이라는 단어에 익숙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의 형체

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그러

나 원어 그대로 하나님이 노예가 

되셨다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말에는 누구나 “아멘”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

다”라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그리

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

예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

이다.

노예가 어떤 존재인가?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100% 복종한다. 노

예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

을 위해서 산다. 노예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노예의 생명은 100% 주

인에게 달려 있다. 노예의 운명은 

100% 주인에게 달려 있다. 노예는 

주인에게 100% 속해 있다. 노예는 

100% 주인에게 의존한다. 노예는 

주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노예

는 성공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다. 기대하지 않는다.

노예는 하루하루 주인의 은혜로 

산다. 노예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

는다. 노예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 

바친다. 죽기까지 복종한다.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다. 하나님

을 ‘주님’(Lord)으로 섬기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예수님은 죄의 노예, 사탄의 노

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하

시기 위해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

기 위해 노예가 되어 이 땅에 오셨

다. 모라비안 청년들처럼 노예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이 세

상에서 노예 취급을 받으셨다. 그

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탄과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기에 

그 청년들도 노예들을 구원하기 위

해 스스로 노예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

으로 그분의 행복한 노예로 살아가

는 것이다.
 jinhlee1004@yahoo.com

그게 그런 뜻이었어?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8면에서 계속>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째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

이며, 둘째는 그 말씀의 강한 적용

이다.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교회

의 타락은 설교의 타락에서 출발한

다. 청교도주의를 부흥운동 각성운

동 설교운동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

은 근저에 성경 운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교도 설교자들

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

는 설교를 잊지 않았다. 퍼킨스와 

에임스의 설교론은 이 점을 분명하

게 보여준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이른 이유 

중의 중요한 한 가지는 세속적 가

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설교하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로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를 이

끌어가기 때문에 목사들과 교회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청교도

의 설교론에 있어서 강점은 적용인

데, 이 점에서 교회 설교자들이 주

목해야 할 것이다. 많은 교회 설교

자들의 설교의 약점은 적용부분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퍼킨스와 에임스의 설교 적용은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분석적

이다. 대각성운동의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즈도 강한 적용을 잊지 않았

는데,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교회의 

설교자들이 겸손함으로 배울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현대의 설교자들

이 청교도들이 말하는 설교가 무엇

인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

겠다. 순전한 복음전파, 성령의 사

역으로서의 설교, 경건한 목사의 

삶, 구체적 설교의 적용, 거기다 신

비롭기까지 한 설교자를 기꺼이 돕

는 천사를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며 변화를 

경험하리라 확신한다.
younsuklee@hotmail.com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2016년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

회 강사 원팔연 목사(전주 바울교

회)가 인도한 목회자 세미나가 지

난 18일 오전 10시부터 플러싱 금

강산 연회장에서 열렸다.

뉴욕교협 회장 이종명 목사는 3

일간 대회 강사로 수고한 원팔연 목

사를 치하하며 “좋은 일기와 근래 

보기 드문 강사를 보내주신 하나님

께 감사한다. 세속화, 인본주의, 다

원주의의 현 시대상황에서 복음적 

말씀을 전하며 영의 양식을 먹여준 

원팔연 목사님께 감사한다”고 말했

다.

세미나는 황경일 목사 사회로 기

도 황규복 장로, 회장인사 이종명 

목사, 성경봉독(요21:15-17) 송원
섭 목사, 원팔연 목사의 세미나로 

이어졌다.

원팔연 목사는 “교회성장과 행복

한 목회를 위한 목회자의 자세”라

는 주제로 목회 45년의 체험을 나

눴다. 원 목사는 불신가정, 불신동

네에서 태어나 전주로 유학한 고등

학교 때 예수를 영접했다. 동네나 

가정에서 받은 핍박은 죽고 싶을 정

도였으나 15년 만에 어머니가, 30

년 만에 전 가족이 모두 구원받게 

됐다고 간증했다. 

원 목사는 “행복한 목회, 부흥하

는 교회의 2가지 소신을 갖고 목회

를 했다”며, 행복한 목회를 위한 지

도자의 자세에 대해 9가지로 설명

했다.

첫째, 성도들을 주님께 대하듯 따

듯하게 대하라 둘째, 좋은 사람(사

모 등 숨은 동역자)을 만나라. 기도

를 통해 만난다. 셋째, 주님을 사랑

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 장로, 집사는 

주의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인간관계가 좋아야 한다. 겸손, 베

품, 섬김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두 

가지 열정-교회부흥의 열정, 성도

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한

다. 여섯째, 두 가지 확신-구원의 

확신, (나도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일곱째, 목회자의 권

위-믿는 자의 본이 되고 끊임없는 

진보가 있어야 한다. 여덟째, 호감

형이 돼야 한다. 격려와 칭찬, 싸우

지 말라. 아홉째, 3가지 힘-영력(기

도), 지력(성경공부), 체력(건강)을 

가져야 한다.

이날 총무 박진하 목사의 광고 후 

황동익 목사(증경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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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 2016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가 2016년도 가을학

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 신학교

로 모집학과는 △대학부: 신학과, 선교학과(고졸, 4년) △대학원: 

목회학(대졸, 3년), 기독교교육학, 선교학(대졸 2년) △여교역학과(

고졸, 3년)이며 서류는 입학원서 1부, 목사추천서 1부, 최종학교 졸

업 및 성적 증명서 1부, 신앙고백서 1부, 명함판 사진 2매, 입학전

형료 30달러가 필요하다. 원서접수 마감은 9월 2일(금) 오후 6시, 

입학시험은 3일(토) 오전 11시 면접 오후 2시. 한편 개강부흥회는 

9월 6일(화)부터 8일(목) 저녁 8시에 있다. 

▲문의: (718)463-7163

청소년 리더십 캠프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청소년 리더십 캠프

가 7월 28일(목)부터 30일(토)까지 사흘간 뉴저지 리벤젤 리추릿 

센터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며 일인당 

참가비는 390달러.

▲문의: (201)242-4422 

흠스 회복사역 리더십 컨퍼런스
흠스(HMMS, 부모회복학교) 회복사역 리더십 컨퍼런스가 8월 8

일(월)부터 11일(목)까지 메릴랜드 안나산 기도원에서 열린다. 강

사는 신상언 선교사(낮은울타리 대표). 이 컨퍼런스는 벧엘교회 홈

스팀이 주최하고 낮은울타리 미주본부가 후원한다.

▲문의: (646)300-4790

“행복한 목회, 부흥하는 교회”

원팔연 목사를 강사로 한 목회자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목회자세미나, 강사 원팔연 목사 

샬롯장로교회 여름어린이 성경학교

KCS공공보건부, 한인교회 대상 KOT프로그램 실시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

가 올해도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여

름어린이 성경학교를 열었다.

이번 어린이성경학교는 동 교회

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에티오피안 

교회인 엘 카봇 이벤젤리컬처치와 

함께 개최했다. 60여명의 어린이들

이 참석해 하나님 말씀과 삶을 배

웠다. 

‘CAVE QUEST’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동굴의 삶을 

헤쳐 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수 있는 우

리의 삶이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

가야 함을 실감 있게 모형 동굴 체

육관과 온통 검정 동굴로 변한 교

회 교육관을 헤매며 학습했다.  

주제 설교, 마감 설교와 중간 중

간 부르는 주제 찬양, 복음 찬양 후 

각 반별로 특별히 꾸며 놓은 선생

님들의 재치 있는 학습 현장에서 

정말 실감나는 삶을 배워 나간 분

반 공부 어린이들은 그 어느 때보

다 즐겁게 말씀을 배워 나갔다.  

마 지 막  날 은  거 대 한 

INFLATABLE 놀이 기구를 체육관

에 들여 놓고 함께 뛰고 함께 미끄

럼 타고 밖에서는 물놀이를 즐기며 

재미난 학습을 마감했다.  

마지막 설교 후에는 초, 재 헌신

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삶을 드리

는 다짐을 했으며, 매년 해오던 대

로 정성어린 선교 헌금 500달러를 

모아 에티오피아 벽촌에 보내는 쾌

거를 이뤘다. 

다민족 교회를 목적하는 교회로

서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다시 

한번 성공적인 시도를 이룰 수 있

었다.

담임 나성균 목사는 “아름다운 

새 전통의 성경학교였다”며 “온 교

우들의 정성어린 헌금과 수고에 감

사한다. 사역자들과 봉사자들과 교

사들, 크루 리더, 진행자들을 비롯

한 125명의 헌신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한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샬롯장로교회>

KCS 뉴욕한인봉사센터 공공보

건부가 뉴욕 및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교회여성 3명 가운데 1명이 

고혈압이라고 발표했다.  

KCS 공공보건부는 2015년부터 

뉴욕 및 뉴저지 한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세 곳의 한인교회(뉴저지 

소망장로교회, 뉴욕효신장로교회, 

후러싱제일교회)에서 뉴욕시 보건

국과 뉴욕의과대와 함께, 뉴욕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혈압관리 

프로그램(KEEP ON TRACK, 

KOT)을 도입해 조사했다. 

뉴욕시는 평소 헬스케어를 잘 받

지 못하는 뉴요커들이 종교기관, 

시니어센터 등 접근이 용이한 장소

에서 혈압을 규칙적으로 측정할 목

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한인 사회 처음으로 KCS 공공보

건부의 고혈압예방프로그램을 통

해 각 교회 자원봉사자들이 뉴욕시

로부터 일정기간의 훈련을 받은 후 

매월 규칙적으로 자발적인 혈압측

정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

다.

작년 9월,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런칭한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

호 목사)에서는 지난 10개월간 798

명이 혈압을 측정했고, 뉴저지 소

망장로교회(담임 박상천 목사)에서

는 6개월간 288명이, 뉴욕효신장로

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는 지

난 7개월 동안 총 297명이 혈압측

정행사에 참여했다.

한인교회에 도입된 KOT 프로그

램은 교인들이 친숙한 문화와 언어 

및 편리한 환경에서 혈압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맞춤형 방식입니

다. 또한 혈압 측정과 더불어, 교회

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고혈압 예방

의 중요한 실천 방법인, 저염, 통곡

물, 야채 및 과일과 물을 제공하도

록 권장하고 있다.

한인교회내 KOT 프로그램의 시

행 이후 KCS와 KOT 프로그램 자

원봉사자들은 혈압 수치가 비정상

적으로 높은 교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인근 지역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

했다. 

KCS는 “KOT 프로그램의 시행이 

한인사회,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시

작된 것이 무척 고무적”이라며 “한

인 교회, 기관 등에서 뉴욕시 KOT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면 KCS 

심장병 프로젝트 담당자 트레이시 

덴홈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면 된

다고 밝혔다.

▲문의: (212)463-9685(ext. 

205), 이메일 

tdenholm@kcsny.org

 

뉴욕서광교회(담임 최고센 목사)

가 17일 설립 23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에 앞서 20년 전 교회에 처

음으로 주신 생명인 “서광 Baby 1

호” 크리스 형제를 리더로 청년부, 

중고등부, 유년부로 구성된 찬양 

팀이 찬양을 인도하는 시간을 가졌

다.

또 예배 중에는 성가대의 특별 

찬양과 MAS 자매들의 특송 등 특

별 순서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

와 영광을 돌렸다.

이날 최고센 목사는 “천국 복음

을 전파하며”(마4:23-25)라는 제

목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하나님

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

을 살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성도가 그 본질을 잃

어버리면 변질이 되며 예배의 본질

을 잃어버리면 형식만 남아 있는 

예배가 된다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

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전했다. 

최고센 목사는 본문에 나타난 예

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설명하며 

설립 23주년을 맞는 교회에 주시는 

사역을 전했다. 세 가지는 첫째 바

로 가르치는 사역 둘째, 천국 복음

을 전파하는 일 셋째, 교회는 병든 

자가 치유되는 곳임을 전했다. 

한편 뉴욕서광교회는 교회 설립 

23주년 감사예배를 앞두고 일주일

간의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서광교회>

‘CAVE QUEST’...예수님 따르는 삶 배워

한인 교회여성 3명중 1명 고혈압

뉴욕서광교회 설립23주년 기념 감사예배 

샬롯장로교회 여름어린이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다.

뉴저지한마음교회에서  KCS 공공보건부가 교인들에게 혈압검사를 하고 있다.

서광교회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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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기장이 초청 찬양집회
한빛성결교회(담임 차광일 목사)는 본 교회 청년부 주관 옹기장이 

초청 찬양집회를 24일(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문의: (213) 604-4703

엘피스 사역원 오픈예배
엘피스 사역원(원장 박운송 목사) 오픈예배가 24일(주) 오후 5시 

LA복음연합감리교회(담임 이영성 목사, 1200 S. Manhatten Pl, LA)

에서 열린다.

▲문의: (213)700-9928

기적콘서트 4
유스타미디어(대표 박상균)가 주최하는 기적콘서트 4가 28일(목) 

오후 7시30분 윌셔이벨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더클래식 김

광진, 토이 객원싱어 김형중, 그리고 기타리스트 김지희 자매가 출연

한다.

▲문의: (213)435-6622

이라크 쿠르드 지역 난민 의료선교 리사이틀
치과의료선교회(GDA)가 주관하는 이라크 쿠르드 지역 난민 의료

선교(금성)를 위한 리사이틀이 8월 7일(주) 오후 6시 세계등대교회

(846 S. Union Ave, LA)에서 열린다. 이번 리사이틀은 테너 오위영 목

사와 피아니스트 구소라 씨가 출연한다.

▲문의: (310)404-5555

Meet the Mentors
달라스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가 주최하는 Meet the 

Mentors가 23일(토) 오후 2시, 장소는 본교회 아펜젤러 채플에서 열

린다.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를 초청, 전공과 직장에 대해 

상담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제는 의학, 치학, 약학, 간호학, 법률, 마케

팅, 컴퓨터  IT, 엔지니어링, 디자인, 애니메이션, 게임디자인이며 참가

대상은 중/고등/대학부, 청년부 JOF(학생 및 부모님)이다. 

▲문의: (580)483-4714 홍보람 목사 

베델한인교회 신학강좌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를 22

일(금)부터 24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김희석 목사(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교수), 박응규 목사(교회사 전공, 아세아연합신학

대학교 역사신학교수 및 기획처장), 정승원 목사(변증학 전공, 총신대

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채규현 목사(설교학 전공, 미국 웨

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외래교수)

▲문의: (949)854-4010  

긴급 기도요청
필리핀 박지

덕, 장귀순 선

교사 둘째 딸, 

박영은 양(31

세)이 혈액암

으로 투병중이

다. 2014년 림

프종(혈액암)

에 걸려 1년 동

안 투병생활을 하며 항암요법 11차에 자가 골수이식까지 해 암세포를 

없애는데 성공했으나 올해 초 다시 재발, 현재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 의식은 있으나 체력이 없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며 병원에서 

다시 한 번 방사선을 해보자고 권해 1차 시도를 마쳤다. 앞으로 9회가 

더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방사선 부작용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한국연락처: 장귀순 사모 010-2181-4070  

행복목회아카데미(대표 백동조 

목사)가 주최하고 은혜한인교회(담

임 한기홍 목사)가 주관하는 행복

한 목회 컨퍼런스가 내달 15일(월)

과 16일(화) 은혜한인교회에서 개

최된다. 

세미나에 앞서 12일 오전 10시30

분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기자회

견에서 한기홍 목사는 “행복한 목

회 컨퍼런스는 지난 2011년 3월 백

동조 목사(목포사랑의교회 담임)가 

행복목회 아카데미 세우고 올해 7

회 맞아 한국에서는 1500명 이상 

목회자들이 컨퍼런스를 통해 행복

한 목회를 경험한 검증된 세미나”

라고 소개했다. 

한 목사는 “목회를 시작할 때 하

나님께 받은 비전이 행복한 목회자

가 되라는 것이었다. 백동조 목사님

을 집회강사로 초청했을 때, 백 목

사님의 비전이 나와 같은 걸 발견했

다. 백 목사님은 행복목회에 대한 

철학과 방법론을 정립하고 계신 분

이며 이미 행복목회 세미나를 진행

하고 계셔서 이번에 열리는 ‘행복한 

목회 컨퍼런스’에 강사로 오게 됐

다. 컨퍼런스를 통해 이민목회자들

과 함께 어떻게 하면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승

기 목사), OC한인목사회(회장 곽재

필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엄규서 목사), JAMA(대표 강순영 

목사)가 후원하는 ‘행복한 목회 컨

퍼런스’ 참가대상은 이민교회를 섬

기는 담임목사, 사모, 선교사, 부교

역자 모두를 환영하며, 등록비는 교

재 및 식사 포함 1인 100달러, 부부 

150달러다. 컨퍼런스 첫날 오전 9

시 행사장에서 당일 등록도 받는다.
<박준호 기자>

‘행복한 목회 컨퍼런스’개최한다
은혜한인교회 주관, 강사 행복목회아카데미 백동조 목사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린 교회창립 46주년 감사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다

희망을 전하는 기타리스트 김지희 미라클 기적콘서트가 작가의집에서 열렸다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 

교회설립 46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콘서트가 17일 오후 1시30분에 개

최됐다. 

승기선 사모(새생명교회)의 사회

로 시작된 콘서트는 김승덕 목사, 

2015 CCM루키 대상수상자 장슬기 

자매, 색소폰연주자 캘빈 박, 찬양

선교단 옹기장이가 출연해 은혜로

운 찬양을 선사했다.

<박준호 기자>

동양선교교회 설립46주년 기념 감사콘서트
‘회복’ 주제로 김승덕 목사 장슬기 자매 등 출연 

미라클 기적콘서트...한인뮤지션들 찬조

은혜한인교회가 주관하는 행복한 목회 컨퍼런스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

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은혜로교회(담임 김경환 목사)는 

2016 은혜로 부흥성회를 15일부터 

17일까지 이필재 목사(평택대학교 

총장)을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하

나님과의 영적관계’를 주제로 개최

했다. 

본 교회 찬양팀과 김경환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첫날 집회는 이강현 

장로가 기도, 연합성가대의 찬양이 

있었으며 이필재 목사가 ‘영적 성

장의 교과서’(엡6:10-20)라는 제목

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필재 목사를 “하나님께서 창조

하신 모든 생명체 중 인간이 가장 

큰 축복이 됐다. 그것은 인간은 영

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

진 것”이라 말했다. 

이 목사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영과 나 자신

의 영이 영적교재를 통해 세상을 

살게 된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

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

고 “성령의 충만한 신자는 하나님

의 말씀을 순종하며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영성훈련을 통

해 하나님과의 치유적 능력, 인간

관계에서의 치유적 능력을 소유하

게 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평택대학교 마드리

갈싱어즈의 특별순서가 있었으며 

이필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둘째 날 새벽집회에서 이필

재 목사는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

인가’(창1:26-31), 셋째 날 저녁집

회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창

21:8-21)’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

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하나님과의 영적관계’ 주제로 
2016 은혜로 부흥성회, 강사 이필재 목사

은혜로교회에서 열린 부흥성회에서 이필재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

다

희망을 전하는 기타리스트 김지

희 미라클 기적콘서트가 16일 오후 

6시30분 작가의집에서 열렸다[김

지희 자매 인터뷰 14면]. 

이날 콘서트는 김지희 자매가 ‘

바람의 시’. ‘Twilight’, ‘Isn’s she 

lovely’를 연주했으며 색소폰앙상

블 더 클래시 색소폰즈, 소울하모

니, 제임스 장, 레미리(그룹 ‘눈오는

지도’ 리드싱어) 등 한인커뮤니티

에서 활동 중인 뮤지션들이 찬조 

출연해 콘서트를 빛냈다. 

특별히 김은정 씨가 박상균 씨(

유스타미디어)와 함께 ‘사랑하기 

때문에’와 ‘소원’을 수어로 불러 잔

잔한 감동을 안겼다. 

또한 지적장애 3급 김지수 형제(

태권도 4단)가 태권도 시범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콘서트는 김지희 자매와 김

지수 형제가 그린 그림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박준호 기자>

희망을 전하는 기타리스트 김지희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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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차의과

대학(차의대)이 제출한 인간의 체

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한 것에 대해 교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에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가 재개

되는 것은 2009년 이후 7년 만이다. 

차의대는 2009년에도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으나 실

패했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란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 체세포 핵을 이식

해 만든 ‘체세포복제배아’로 ‘줄기

세포주’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줄기

세포주를 생산해 시신경손상, 뇌졸

중, 골연골형성이상 등 난치병의 치

료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를 위해 2020년까지 5년간 동결난

자 500개와 비동결 미성숙난자 100

개 등 난자 600개를 사용한다. 

교계에서는 체세포복제배아 연

구는 난자가 훼손될 수 있고 인간 

복제로 이어질 수 있어 생명윤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권오용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체세포복제배아는 인위적으로 만

들어진 것이라 해도 인체에 착상이 

되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

명체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이용해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배아의 파괴를 수반하는데 이는 인

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함께 

지난 14일 연구 승인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인회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

수는 “배아든 체세포복제배아든 인

간개체로 성장할 수 있는 만능세포

로서 초기단계의 인간임에 틀림없

다”면서 “배아의 죽음을 야기하는 

연구는 살인과 다름없는 범죄행위

로 허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8년 제정된 ‘생명 윤

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조건부

로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

고 있다. 이 법 제29조에 따르면 배

아의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原始線)이 나

타나기 전까지만 체외에서 연구 목

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난임 치료법 및 피임 기술의 개발

을 위한 경우, 근이영양증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

를 위한 경우,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체세

포복제배아 연구를 할 수 있다. 

복지부의 승인에 앞서 차의대의 

연구계획을 심의한 대통령 직속 국

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

가생명윤리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17일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체

세포복제배아를 만드는 자체가 배

아 파괴를 수반하는 용인될 수 없

는 연구”라면서 “위원회 내에서 의

견차가 있었지만 법에서 정한 조건

을 충족했기에 연구 허용을 막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에 반대하는 

기독교계 등의 움직임은 계속될 필

요가 있다”면서 “차후 동일한 연구

를 막기 위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

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체세포 복

제 자체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차의대 체세포복

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난자이용연구동의서를 점검하고 

연구에 쓰인 난자·배아 폐기과정을 

사진 기록하도록 하는 등 매년 현

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

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NCCK·총무 김영주 목

사)는 18일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

련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고 미션

라이프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한기총은 “한반도 안정과 국제평

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 사드 배

치를 통해 한·미 동맹을 강화함으

로써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해

야 한다”면서 “사드 배치에 따른 우

려보다는 배치 이후의 안보 효과를 

기대하며 하나가 돼야 한다”고 촉

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사드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불안을 

조장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립해

선 안 된다”면서 “사드 배치는 북핵 

완전 폐기와 자주국방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

다.  

NCCK 화해통일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NCCK는 성명서에서 “사드 배치

는 결국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한

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

킬 것이며 사소한 계기로도 무력충

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하게 할 것”이라고 주

장했다. 

또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군

사적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으며 

한국의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독 청년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

대한민국 청년국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김성민(영랩) 유성욱(

생각기법연구소) 대표를 공동대표

로 선출했다. 청년국회는 청년의 올

바른 정치 참여와 리더십 양성 등

을 통해 대한민국에 기여한다는 취

지로 발족했다.  

김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서 소외된 청년정

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

하다”며 “‘5포 세대’(연애·결혼·출

산·주거·인간관계를 포기한 세대)

의 불안감을 뛰어 넘어 국가 정책 

운영에 젊은 활기를 불어줄 수 있

도록 사명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공동대표도 “청년 전문

가들이 청년 관련 법안과 정책을 

분석한 뒤 청년국회 사회관계망

(SNS)에 올리는 등 청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일에 적극 나

서겠다”고 말했다. 청년국회 디렉

터 장헌일 목사는 “대한민국의 주

역인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창립총회에는 17만명 이상의 페

이스북 팔로워를 가진 배우 정중지

씨가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청년국

회에 참가하려면 공식 블로그에 입

회원서를 제출하면 된다(blog.

naver.com/2016kyna).

‘종교개혁 500주년 한국교회 슬

로건’이 확정됐다. 국민일보와 CBS, 

한국교회 23개 교단은 14일 ‘나부

터 □’으로 슬로건을 결정했다고 밝

혔다. 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

정직하겠습니다] 등을 다짐하며 종

교개혁의 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주

자는 취지다. 슬로건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임시 교단장회의에 보고됐으며 각 

교단장들의 추인을 받았다.  

‘나부터 □’은 지난 4일 커뮤니케

이션 전문가와 교단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와 논의

를 거쳐 탄생했다. 슬로건 공모는 

지난달 15∼30일 국민일보와 CBS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름동안 진행

됐으며 총 559건의 작품이 응모됐

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선작은 나오

지 않았다. 심사위원들은 응모된 슬

로건 중 일부 단어를 조합해 종교

개혁 500주년의 뜻에 맞는 슬로건

을 도출했다. 

국민일보와 CBS는 이번에 응모

된 슬로건 중 ‘나부터’나 ‘나로부터’

가 들어간 응모작을 가작으로 선정,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가작은 모두 7편이었다.  

‘교회의 개혁, 지금 나부터 시작

입니다’(지구촌교회 이희복) ‘나부

터 말씀으로’(한소망교회 류연구) ‘

교회다움 나로부터’(연동교회 이효

상) ‘순결한 믿음! 나로부터 교회로, 

그리고 민족으로’(양천중앙교회 김

대엽) ‘개혁은 지금 나로부터’(자양

교회 김선우) ‘개혁은 나로부터, 부

흥은 모두 함께’(함열영락교회 정경

호) ‘종교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된

다!’(소풍교회 김방수) 등이다.  

국민일보와 CBS는 이번에 학정

된 슬로건 아래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각 교단에서도 이 슬로건

을 활용한다. 본격적인 캠페인은 오

는 10월 31일 종교개혁기념일부터 

1년 간 진행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

회장 채영남 목사) 101회기 부총회

장 자리를 놓고 정헌교(청주 강서

교회) 목사와 최기학(서울 상현교

회) 목사가 경합하게 됐다.  

정 목사와 최 목사는 18일 오후 

예장통합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

원장 김용관 목사)에 후보신청서와 

증명서류·공탁금을 제출하고 부총

회장 후보등록을 마쳤다. 후보 기호

는 정 목사가 1번, 최 목사가 2번을 

배정받았다. 선거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주제로 오는 9월 26일 

경기도 안산제일교회에서 개최되

는 101회 총회에서 전자투표로 치

러진다.  

선관위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지

지자들이 집단으로 도열해 인사하

거나 지지를 호소하면 선거가 과열

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선

거장에 현수막을 내걸거나 단체 유

니폼을 맞춰 입는 행위, 피켓 사용 

등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목사는 “선거에 나서기로 결

심했으니 승리를 결단하고 전진해 

나가는 ‘결선 결승’의 자세로 임하

겠다”며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 

세상에 자랑스러운 선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선

거개혁이 바로 총회개혁”이라며 “

이번 선거를 공명정대한 클린 선거

로 이끌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

아 개혁된 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

다”고 각오를 밝혔다. 

1954년생인 정 목사는 82년 10월 

함해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92

년 강서교회에 부임했다. 49년생인 

최 목사는 87년 4월 서울서남노회

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87년 상현

교회를 개척했다. 두 후보는 다음 

달 29일 부산 지역을 시작으로 소

견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장인 김용관(파주 

봉일천교회) 목사는 “부끄러운 얘

기지만 그동안 총회 임원 선거는 

깨끗하지 못한 게 사실이었다”며 “

지난해부터 시작된 깨끗한 선거의 

좋은 전통이 올해도 이어지길 바란

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로부총회

장 후보로는 손학중(서울 영서교

회) 장로가 단독으로 등록했다.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인권조

례가 제정된 곳이 9곳 더 있는 것으

로 확인됐다. 인권조례는 ‘미니 차

별금지법’으로 불리며 초·중·고등

학교 교육 현장과 시·군·구에서 동

성애 옹호·조장 교육 및 지원 사업

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국민일보가 18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와 부산(남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대전 동

구, 울산(북구 중구), 경남 등 9곳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

에 포함시켜 동성애를 보호하고 있

었다.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조례는 서울·경기·광주·전북 학생

인권조례와 서울시 인권조례, 서울

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등 총 6

개였다. 그러나 이번 국민일보 조사

로 동성애를 보호하는 인권조례는 

15개로 늘어났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동성애 옹

호조장 인권조례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시는 시민인권조

례, 학생인권조례, 어린이 인권조례

까지 제정해 가장 꼼꼼한 적용을 

받고 있었다. 

특히 은평구는 구에서도 인권조

례를 통과시켜 4개나 되는 인권조

례의 중복 적용을 받았다. 서울 다

음으로 부산(4개) 울산(2개)이 뒤를 

이었다. 경기 대전 광주 전북 경남

은 각각 1개씩 인권조례를 갖고 있

었다. 

교계와 시민단체가 인권조례 제

정을 우려하는 것은 차별금지 사유

에 들어간 ‘성적 지향’이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차단시키고 동성애 문

화 증진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법

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제정된 ‘은평

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에 따르면 은평구청장은 동성애자

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를 세우고 분야

별 추진 과제와 이행 전략을 수립

해야 한다. 

은평구청장은 또 동성애자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동성애를 인

권이라고 가르치는 교재 개발, 강사 

양성 및 지원 등을 권장해야 한다. 

구청장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

하고 증진한다는 명목 아래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다.  

구청장은 또 은평구인권센터를 

통해 동성애자의 권리 보장 및 증

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

의 조사연구 및 개선방안을 논의해

야 한다. 만약 동성애자가 은평구 

공무원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했

다며 진정을 내면 인권센터는 해당 

공무원을 상담·조사할 수 있다.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재개, 생명윤리 어긋나”

한기총 “찬성”-NCCK “반대”

기독청년 주축‘대한민국 청년국회’발족

종교개혁 500주년 한국교회 슬로건 확정

예장통합 부총회장 정헌교·최기학 목사 경합

‘동성애 옹호’ 인권조례시행 지자체 총 15곳 

차의과대학 연구 조건부 승인에 교계 우려 목소리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엇갈린 입장 보여

청년의 올바른 정치 참여와 리더십 양성

당선작 없어 새로 조합해 제정, 유사응모작 7편 가작으로 선정

9월 26일 안산제일교회서 101회 총회 전자투표로 선출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 넣은 9곳 추가 확인

아시아신학연맹(ATA·As i a 

Theological Association)총회가 오

는 25-29일 경기도 용인 총신대 양

지캠퍼스에서 개최된다. 3년마다 

총회를 여는 ATA는 34개국 299개 

신학 기관이 모인 세계 최대규모의 

신학기관이다. 

 4박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

서는 ‘아시아와 신학’에 관련된 주

제로 다섯 차례 포럼이 열리고, 다

양한 그룹 모임과 비즈니스 미팅이 

열릴 예정이다. 4일째 저녁 ATA의 

신임 사무총장 테레사 루아 박사의 

취임식을 겸해 진행되는 ‘ATA 

Night’에서는 참가자들이 자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참석해 우의를 다

질 예정이다.

총신대 측은 이번 총회에 아시아 

각국의 신학교 총장과 지도자급 인

사 300여 명이 참석해 ATA 총회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ATA는 1968년 싱가폴 범-아시

아 복음주의 회의를 계기로 1970년

에 만들어져 아시아의 보수적인 신

학교육을 선도하는 단체로 발전했

다. 1977년부터는 아시아의 신학교

와 기관들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사

역을 감당하고 있어 전체 아시아 신

학대학교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신학연맹 총회 25일부터 5일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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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선교는 세계의 핵심종교들

과의 정면대결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이다. 이중 가장 큰 세력이 이슬람이

다. 미국의 정치학자였던 사무엘 헌

팅톤(Samuel Phillips Huntingon)은 

‘가장 중점적인 문명의 충돌은 그리

스도인과 무슬림이 될 것’이라고 말

했다. 현재 도처에서 그 증표가 나타

나고 있다. IS 같은 극단주의적 무슬

림들이 테러를 일상화하고 있다. 도

대체 이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그간 긴 세월 고전적인 선교방식은 

한계에 직면해왔다. 무엇인가 새로운 

접근을 갈구하고 있는 상황에 등장한 

것 이  내 부 자  운 동 ( I n s i d e r 

Movements)이다. 이것은 단순한 이

론이 아니며 선교현장 가운데 실제로 

적용돼 일어나고 있다. 

내부자 운동이란 무엇인가? 레베

카 루이스(Rebecca Lewis)에 의하면 

이 운동은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원래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 머물면

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덧붙이면 

이 운동은 이슬람, 불교, 힌두, 공산권 

등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머무른 상태에서 예수

를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운동으로 

주로 이슬람권에서 상황화 된 선교전

략으로 논의되어왔다. 

현대에 들어 내부자 운동은 선교계

의 관심은 점점 증폭시키고 있으며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 패

러다임에 대한 복음적 시각은 무엇인

가?

내부자 운동의 출현 배경

“내부자 운동”(Insider movement)

은 선교학자 랄프 윈터와 존 트라비

스, 케빈 히긴스 등에 의해 주장 된 

전방 개척선교(Mission Frontier) 전

략의 한 방법이다. 이는 특히 영적 전

쟁터의 최전방에서 무슬림 선교에 효

과적인 ‘맞춤 선교전략’으로 거론되

고 있다. 내부자 운동 주창자들이 내

세우는 이 운동의 강점은 무슬림의 

복음화를 외부 선교사가 담당하는 것

이 아니라, 개종한 무슬림들이 자신

들의 공동체에서 직접 담당한다는 것

이다. 이런 전략이 힌두교나 다른 종

교에서도 효과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내부자 운동”이 선교의 새로

운 모델로 관심이 일고 있는 이유는 

현실적 여건 때문이다. 첫째는 생존

적 차원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신앙

의 내용(Meaning)은 성경적이지만 

그 형식(Form)은 현지 문화와 종교 

관행을 따른다는 것이다. 무슬림 국

가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사회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서도 배척을 당

할 수 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등 각종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

해야 한다. 이에 개종자로 하여금 기

독교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형태이다. 

둘째, 선교적 차원이다. 실제 초대 

카타콤 교회에는 이런 내부자적 성격

의 운동이 있었다. 그들은 은밀하게 

물고기 표시로 내통했다. 지금도 북

한 등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복음의 

밀수꾼들에 의해 내부자적 복음전파

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슬람권 내

에서 이 운동은 개종자들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친족이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

이다. 

내부자 운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케빈 히긴스(Kevin Higgins) 목사는 

우려하는 혼합주의 요소에 대해 이렇

게 답한다. “혼합주의는 복음주의 자

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

다. 내부자 운동 역시 이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어떤 운동이든 간에 성

경으로 돌아가는 말씀 중심의 운동이 

되면 된다”라고 비판적 시각을 일축

했다. 

내부자 운동의 위험적 요소

내부자운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

교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그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 그러나 다원

주의와 혼합주의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이란인 개종자로서 현재 JFM 대표

인 프레드 페로크(Fred Farrokh) 선

교사는 매우 비판적이다. 그는 "내부

자 운동의 동기 자체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황화가 주가 되면서 

상황화의 목적 자체를 잊어버린 실수

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고 했다. 

그에 의하면  '왕국 라인 도

표'(Kingdom Lines Diagram) 중 성

경의 핵심인 '예수는 신성한 주요, 구

원자다(Jesus is Divine Lord and 

Savior)'라는 '성경라인'과 코란의 '예

수는 단지 선지자일 뿐이다(Jesus is 

only a prophet)'라는 '코란라인'을 절

대 변경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

는 평행선으로 소개했다. 

그는 "무슬림에 대한 기독교 선교

의 목적은 코란라인에서 벗어나 성경

라인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라며 "예

수 그리스도는 주이고, 구원자 되신 

것을 믿는 성경라인까지 가려면 무슬

림은 반드시 코란라인을 포기해야 한

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종자는 현실

적으로 같은 공동체에서 "변절자가 

되지 않으려는 두려움과 압박이 크기 

때문에 많은 무슬림이 코란라인을 고

수한다”며 "무슬림 선교가 어려운 이

유는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성경라

인과 코란라인의 중간 지점인 크리슬

람 라인은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기

독교인과 무슬림 모두에게 혼동을 준

다는 것이다.  

내부자 운동에 대한 전략적 시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무슬림이 그

들 공동체에서 죽임 당하거나 추방당

하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 선교사는 

어떻게 현지 개종자들에게 말해야 하

는가? 보수적 시각으로 압박할 것인

가? 이는 그를 당장 사지로 몰게 만

들 수도 있다. 반대로 현지 체제와 문

화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이중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 혼합

주의는 갈등을 유발하며 종국에는 또 

다른 잡종교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

다. 

답은 어렵지 않다. 인간이 성령보

다 앞서 지시하고 결론을 내지 말라

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

고 계시기 때문이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고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

께 달렸다. 따라서 당사자로 하여금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다. 말

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면 된다. 정말 신앙이 성

장하고 성령에 감동이 된다면 순교도 

할 것이다. 반면에 이제 배 속의 태아

처럼 영적 생명이 싹 터 성장의 시간

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 준비 안 된 

태아가 일찍 세상으로 나오면 죽 듯

이 그들도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서두를 필요 

없다. 시작을 믿음으로 했다면 나중

도 성령께 위탁함이 바르다. 언제가 

땅 속에 심겨진 씨앗이 동토를 뚫고 

나와 줄기가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

을 날을 기대하면서!

맺음 말

   

이슬람 선교의 사도라 할 수 있는 

사무엘 츠웨머(Samuel M Zwener)

는 “언제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

거리고 있을 것인가? 만일 이슬람이 

최후의 종교이고 인류의 소망이라면 

이슬람의 모든 가르침과 요구사항을 

문자 그대로 따르도록 하라.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가 최후의 종교이고 인

류의 소망이라면 그대의 모든 마음과 

입술과 생명을 다해 그 분을 따라가

라. 그대의 신념에 용기를 가지라” 라

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중간은 없다. 복음에는 타

협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원리가 아

닌 비본질적인 것에는 얼마든지 상황

화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는 선교를 아예 포기해

야 한다. 

아무튼 지금은 선교적 종말의 차원

에서 위중한 때이다. 우리는 이런 내

부자 운동이 선교의 긴박성과 중요성

을 말하고 있음을 감지해야 한다. 이

러한 시도마저 없다면 여리고 성 같

은 저 이슬람권을 어떻게 접근할 것

인가? 강조하건대 내부자운동은 종

교박해가 있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역 방안의 일환이다. 이 모델

은 이슬람을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새

로운 접근법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있

다. 하지만 아직 완품이 아니다. 이 

모델은 모양을 다듬어가는 과정으로

서 논쟁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운동이 상황화

(Contextualization)라는 미명 하에 

혼합주의(Syncretism)로 빠지지 않

도록 경계해야 한다. 나아가 성경이 

왜곡되거나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은 

선에서 전략적으로 발전해가도록 부

축함이 마땅하다. 어차피 창의적 접

근 지역에서  사역방법은  획일적일 

수는 없다. 최종 판단은 주님의 몫이

다. 
jrsong007@hanmail.net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선교적 측면에서 본 내부자 운동(Insider movement)

선교의 창 (59)

창의적 접근 지역의 선교는 단편적일 수 없다.

내부자 운동은 다양한 선교방안의 일환일 뿐이다. 

이 운동이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 발전해 가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저희는 이곳 런던 Arise 집회(최종상 선교사님이 학장으

로 계신 AMNOS 주최)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함께 하

고 있습니다.

지난 5일(화)부터 시작해서 8일(금) OM 창립하신 조지 

버워 목사님의 말씀 들은 후, Training을 마치고 7일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참석한 분(110명)들이 영국과 웨일즈

의 13개의 지역교회와 함께 Outreach(축호전도)에 나갑니

다. 

이분들이 초대해서 오신 분들과 함께 연주와 예수님을 

소개하는 Concert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거의 매일 연주

해야 함으로 저의 체력과 성령 충만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1)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일어나 헌신기도를 

한 전체참가자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2) "영국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설교하신 말씀을 

듣고 전도활동 기간 동안 혼신을 다해 초청한 교회 팀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3) 제가 육신적으로 피로하지 않고 피아노 선율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영국을 위한 기도 제목도 올려 드립니다. 

1. 영국 전역에 부흥과 교회 갱신의 바람이 불어 온 영국

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도록.  

2. 영국교회 지도자들이 교세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전

략을 수립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비전과 용기와 지혜를 주

시도록. 

3.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또 예수

님의 참된 제자로서 믿는 바를 삶으로 보여주도록.

4.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교회로 인도해 올 수 있도록.  

5. 청소년 사역이 활성화 되어 잃어버려진 세대들이 하

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도록.

6. 더 많은 전도인력이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

단체나 신학교에서 훈련받아 기독교 사역자로 준비되도

록.  

7. 목회자 없이 노인들만 남은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목

회자를 모시게 되어 소생되도록.

8. 교회개척 사역자들이 잘 훈련받아 건강하고, 성서적

이며 따뜻한 교회를 많이 개척하도록.

9. 여왕, 정치가, 법조인, 교사, 언론인, 실업인 등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제자의 사명을 다하며 전도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10. 전국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열리는 전

도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준비되고, 진행되어 많은 열매를 

맺고 양육도 잘 되도록.

피아니스트 김애자, 조성문 선교사 드림.  

이메일

선교 편지  

런던 Arise 집회 참석

조지버워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후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는 

김애자 피아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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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기타리스트가 되기보다 희망

이 되는 기타리스트가 됐으면 합니다.” 

지난 7일 카페 지베르니를 시작하고 

8일 미주경제인대회 폐막식 공연, 15일 

북창동순부두, 16일 작가의집에서 연주

회를 가졌으며 28일(목) 저녁 7시30분 

윌셔이벨 극장에서 열리는 기적콘서트

4(주최 유스타미디어, 대표 박상균)에 

게스트로 나서는 기타리스트 김지희 자

매(22세)를 만났다. 

1994년 10월 7개월반 만에 태어난 지

희 자매는 병원에서 지적장애 2급 판정

을 받았다. 6살 때 처음으로 ‘엄마, 아빠’ 

소리를 냈고 초등학교부터 고3때까지 

수업진도를 따라가지 못한 지희 자매는 

성인이 되었을 때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가 걱정거리였다.

지희 자매의 어머니인 이순도 여사는 

“지희의 소극적인 성격이 친구를 사귀

지 못할 정도였어요. 사회성이 부족했

고, 유치원과 학교에서 항상 울면서 불

안 했습니다.”라고 들려준다. 

어린 시절 그림에 소질을 보였던 지

희 자매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캐릭

터 등 그림을 그리며 미술학도의 길을 

가고 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미술학원에 다니며 그림을 그렸지만 좀

처럼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다고 한

다. 

“지희가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게 했

더니 선이 어긋나지 않게 그리고 또 화

려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마침 학교선생님도 그림을 그

리게 해보라는 권유가 있어서 미술학원

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희가 좀처럼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

니던 미술학원에서 초등학생들하고도 

어울리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심지어 

중3때 같은 반이었던 아이가 지희를 못 

알아볼 정도였으니까요.”

집 앞 200미터 앞에 있는 놀이터에 

혼자 가는 것도 두려워 할 정도로 극도

로 소극적이었던 그래서 성인이 된 후 

삶에 대해 늘 걱정거리였던 지희 자매

의 인생을 바꾼 것은 바로 기타였다.

통기타를 좋아했던 지희 자매의 아버

지가 지희 자매에게 함께 노래하기 위

해 코드 몇 개를 가르쳐주었는데, 지희 

자매가 치는 기타소리가 매우 맑고 예

뻤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께 이야

기를 했고 썸머뮤직캠프 참여를 권유받

게 됐다.

“고2때 지희가 학업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아빠가 지희는 공부대

신 지희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키우자

고 했어요. 그것중 하나가 기타였는데 

지희에게 소질이 보였어요. 마침 지희 

선생님도 지희의 소질을 알아보시고 썸

머뮤직캠프를 보내보라는 권유를 받았

던 거죠.”

썸머뮤직캠프는 지적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청소년의 1대1 매칭으로 진행

되는 메이트 캠프다. 이 썸머뮤직캠프

에서 기타리스트 이병우 교수(성신여

대)를 만나게 된다. 이병우 교수로부터 

재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지희 자매는 본격적인 기타리스트

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2012년 10월부터 준비한 곡으로 6개

월 만에 대전방송 주관 전국장애학생 

콩쿠르에 나가 고등부 금상을 수상했

다. 또한 그의 소극적인 성격을 고치기 

위해 지하철 공연, 홍대거리공연과 카

페공연 등 버스킹을 하게 됐다. 그리고 

2013년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폐막식

에 기타독주무대, 같은 해 12월 예술의 

전당에서 이병우 교수와 합동공연 등 

무수한 무대에 오르게 됐다. 

이순도 여사는 지희 자매를 바라보면

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다.

“대부분의 장애인의 삶을 보면 장래

가 단순노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요. 지

희 역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을 텐데, 

기타리스트의 삶을 살게 되면서 장애를 

극복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지희의 학습능력이 초등학교 1-2학년

정도 수준인데 부족하지만 기타연주를 

하는 모습 속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격

려해주는 것을 볼 때 감사하다는 말밖

에 나오지 않아요.”

지난 2015년 4월 LA에서 열린 혈액 

암 환자와 발달장애인돕기 ‘기적콘서트

2’ 특별게스트로, 같은 해 7월 유스타미

디어 주관 발달장애인돕기 단독 미니콘

서트 공연을 한 김지희 자매는 본인이 

장애인이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공연에 

참여하게 돼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용기

를 북돋아준 것이 뜻 깊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타리스트 정성하 씨를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김지희 자매. 그의 장래희망

은 정성하 씨처럼 훌륭한 기타리스트가 

되는 것이라며, 정성하 씨의 기타연주 

영상을 보면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지희 자매의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뜻함이 느껴진다는 말을 듣게 될 때 

보람을 느낀다며, 해마다 성장하는 모

습을 지켜보며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린

다고 말했다. 

한 달에 두 번 건양대 병원 환우를 위

한 음악회를 하고 있는 김지희 자매는 

따뜻한 감성을 가진 기타리스트로서 장

애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고 밝혔

다.
<박준호 기자>

<1면에서 계속>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이라는 주제에 맞춰 원팔연 

목사는 첫날 “선민이여! 하나님을 감동케 하십시다”(

창12:1-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설교전문 4면 참

조]. 

둘째 날 원팔연 목사는 “선민이여! 꿈을 가집시다”(

창37:5-11)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선민

답게 꿈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시

련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자세로 변명하지도 않았고 꿈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하고 꿈을 성취하는 요셉의 세 가지 자세에 대해 

전했다. 

“첫째, 꿈을 가지는 것은 우리이지만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선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한다. 둘째, 요셉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

으며, 정직하고, 성실하고, 양심적인 삶의 자세를 가졌

다. 셋째, 꿈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

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다.” 

원팔연 목사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며 결코 포기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고 

말씀을 맺으며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셋째 날 원팔연 목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소원”(딤

전2:1-4)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며 수정교

회 로버트 슐러 목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말

하지 않으니 그 큰 교회가 천주교에 넘어갔다. 통탄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3가지 증거

는 첫째 구원의 확신, 둘째 변화된 증거(행동), 셋째 

행복한 삶”이라며 하나님의 소원 2가지는 성전건축과 

교회성장이다.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은 현재 

6만명의 선교사가 1년에 1억원씩 선교비를 사용하고 

있다. 마귀의 3대 사명은 교회파괴, 가정파괴, 기독교

인의 신앙타락이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

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했다.

원 목사는 “교회성장의 비결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

은 초대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목사가 소신껏 

목회하는 교회는 모두 성장한다. 사기꾼이나 사이비, 

불순한 사상, 사리사욕을 갖지 않은 목사에게 무조건 

따라야 한다. 목사는 목자이며 하나님의 사자이며 교

회대표이며 목회전문가”라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희망을 연주하는 기타리스트 김지희 자매

인/터/뷰

7개월반 만에 태어난 지적장애인... 또다른 장애인들에게 희망 전해

월 2회 병원 환우위한 음악회 등 수많은 음악회서 공연도

<가로 푸는 열쇠>
1. 참된 도리(요8:32).

5. 현세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죽은 후에 가서 고통 받는 멸망의 암흑

세계(마5:22).

6. 아이 부근에 있던 채석장이다(수7:5).

7. 새벽에 동쪽에 보이는 금성(사14:12).

8. 야곱의 딸 디나가 이곳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함(창

34:2).

9. 해 그림자의 이동을 이용하여 시각을 측정(왕하20:11).

11. 작은 칼(렘36:23).

15.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인 1천명을 죽인 곳(삿15:15-17).

16. 패악하고 불순하여 도덕에 어긋남(삼상20:30).

18. 로마에 있는 교우로, 바울에게 부탁하여 디모데에게 문안하였다

(딤후4:21).

20. 새찬송가 492장.(열린 ○○○ 내가 들어가…)

22. 스브온의 큰 아들(느11:31).

23. 어머니의 남편.

24. 중심에서 둘레까지의 거리가 똑 같다(레19:27).

25. 롯과 그의 작은 딸 사이에 낳은 아들(겔25:10).

26. 운수가 좋음(행26:2).

<세로 푸는 열쇠>

2. 야노힘의 몸에서 난 사울의 아들(삼상14:49).

3. 유대인이 하만의 궤계에서 구함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에9:31).

4. 땅과 땅 사이에 경계를 하는 표(신27:17).

5.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두었던 가장 거룩한 곳(출26:33).

8. 소아시아 부르기아도의 한 성(골4:13).

10. 영원무궁한 생명(딛1:2).

12.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여호사밧이 임명하여 유대로 보낸 

레위인(대하17:8).

13. 앗스루 왕 산헤림의 한 아들(왕하19:37).

14. 반역하는 사람(호5:2).

17. 여러 나라(욜3:12).

19. 헬라인에게는 데베스라고 알려진 애굽의 도시(나3:8).

20. 하늘이나 땅이나(신3:24).

21. 나병(눅5:12).

22. 유다지파의 남부에 있는 성읍(수15:22).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십자말 ● Cross Word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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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혼돈과 흑암이 짙은 시대에 주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깊이 배울 수 있는 변화산으로 나

아갈 때 귀한 진리의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세 제자의 감격을 배웁니다(4).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지켜본 세 제자들이 “여기 있

는 것이 좋다는” 그 감격을 통해 우리는 믿음

으로 바로 서게 하며 감당할 능력을 누리게 

합니다. 비록 황홀경에 빠진 그릇된 고백이

지만 그  마음에 생긴 감격은 우리에게도 필

요한 체험입니다. 둘째, 주님 말씀을 중심한 

삶을 배웁니다(5, 8). 그때 들려온 성부의 음

성은 그 아들과 그의 말씀만을 들으라는 것

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그리스도를 중

심한 자만이 참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

다. 셋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효능을 

배웁니다(9). 진정한 변화는 그리스도를 중

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복음의 변화산으로 올라가야합니다.

복음의 변화산(마17:1-13)찬473장화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파수하는 것이 교회

가 항상 싸워야 할 일입니다. 베드로는 왜 실

패했습니까? 첫째, 인정에 이끌렸기 때문입

니다(19).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적으로 이해

했기 때문에 그 길을 막는 사탄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정의 장벽을 넘는 것이 우리

가 가야 할 길입니다. 둘째, 십자가의 길을 거

절했기 때문입니다(23). 자기를 부인하고 자

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주님은 그 자

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부활의 생명이 일어남이 

우리가 구할 목표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

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24). 사

람의 일을 먼저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순간의 실수로 사탄의 일에 동조하

는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먼저 생각할 일(마16:21-28)찬206장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어떻

게 우리는 이 문제의 산들을 옮길 수 있습니

까? 첫째, 믿음이 없는 시대임을 깨달은 사람

이어야 합니다(17). 적을 알 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신자의 활동무대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의 말씀에 연합

된 자만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둘째, 겨자씨

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20). 거듭나 

성령이 주신 믿음을 가진 신자는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세상에 어떤 문제라도 능히 이

길 수 있습니다. 셋째, 문제를 명하는 담력을 

가져야 합니다(20). 당면한 문제 앞에 담대히 

서는 일이 신자의 할입니다. 할 수 없다고 하

는 것을 하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을 믿고 성실하게 나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은 그를 통해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그 역사

를 이룹시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마17:14-23)찬375장수

성전의 주인되신 그리스도가 성전세를 내

는 제도를 지키심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첫

째, 그 시대의 제도를 인정하셨습니다(24-

26). 구약에 성전 중심한 삶을 위해 만든 제

도를 인정하시면서 그릇된 점을 바로 잡아

주심은 기이한 일입니다. 그는 현실의 그릇

된 제도를 뿌리부터 살피심으로 자신 안에 

완성된 사실을 은근히 주장하셨습니다. 그는 

문화의 파괴자나 타협자가 아니고 변혁자이

십니다. 둘째, 성전의 주인되심을 주장하셨

습니다(26). 한 비유를 통해 자신이 성전 주

인의 아들되심은 그의 뜻을 세우기 원하셨습

니다. 그리스도는 성전의 완성이기에 그리스

도인들 역시 성전입니다(고전3:16). 셋째, 덕

을 세우셨습니다(27). 제도를 무시하지 않으

시고 동참하셨습니다. 세상문화를 용납하시

면서 자신 안에서 그것이 변혁되는 것을 보

여주셨습니다.

문화의 변혁자(마17:24-27)찬444장목

이미 임한 하나님나라는 어떤 성격을 가집

니까? 첫째,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입니다(3). 곧 겸손이 지배하는 곳입니

다. 심령의 가난을 기본으로 하는 그 나라는 

모든 일의 중심인 겸손으로 시작하고 마치

는 나라입니다. 둘째, 소자를 용납하는 나라

입니다(6). 소자가 무시당하는 것은 이미 하

나님나라의 성격을 상실한 증거입니다. 어느 

사회이든 소자가 무시될 때 약육강식이 지배

하는 짐승들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그

리스도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5). 그때 어

린아이를 본으로 삼으심은 그리스도께서 일

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목적이었습니다. 소

자를 영접함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이라 하심

은 소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

도가 소자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일하심을 보

인 것입니다. 하나님나라 백성답게 삽시다. 

금 소자가 용납되는 나라(마18:1-9)찬360장

소자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신 

주님은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 소자들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 물량주의를 좋아하는 세상 원리와 달리 

그리스도는 소자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며 하나님이 깊이 관

심을 가지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둘

째, 회개한 소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

다(12-13). 습3:17에 보인대로 전능자가 그 

안에 계셔서 큰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잔잔

한 사랑으로 때를 따라 돌보시는 대상이 되

기 때문입니다. 셋째, 소자를 구하는 것이 아

버지의 뜻입니다(14). 하나님의 뜻 위에 세운 

천국은 언제나 소자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는 

열심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소중성(마18:10-14)찬474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우리는 지금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 중 마지막 기초인 한인교회교육

을 위한 커리큘럼의 기초들(Curricu-

lar Foundations for Korean American 

Church Education)에 대하여 이야기 나

누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과연 우리 

한인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양질의 

교사들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방법들

을 구상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 이야기

들에서는 세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방안

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

른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전문적인 기독교 교

육자들을 교사로 모시는 것입니다. 물

론 적정한 사례를 드리고 말입니다. 사

실 아주 예전부터 미국교회들은 주일학

교 교사들에게도 목회자들에게 하는 것

처럼 사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주일

학교운동 자체가 글을 모르는 어린이들

에게 성경을 가지고 글을 가르치는 것에

서 출발하였고, 조금은 실질적인 지식과 

보다 강한 책임감을 요구하였기에 그랬

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미국교회들 

중에는 어린이 예배나 청소년 예배가 따

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어른들과 다 함

께 예배를 드린 후 각각의 그룹에서 주

일학교 활동이 진행되는 교회들이 많은

데, 이 경우 전담 사역자들을 두기도 하

지만 책임교사 및 전문 교사진들로 사역

체를 구성하는 경우도 많아서, 교사들에

게 사례를 하는 일의 명맥은 미국교회 

안에서는 꽤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

니다. 오늘날은 사례를 받는 교사와 자

원봉사 교사가 혼재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례를 받는 교사 체제가 꽤 많은 미국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는 사실 우리 한인교회들의 주일학

교 교사들이 전면적으로 봉사자들로 이

루어진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와 목회를 담당하는 사

례를 받는 목회자들이 있고, 그 목회자

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교사들이 함께 

사역을 해나가고 있어서 미국교회의 교

육현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한인 교회가 목회

자 외에, 기독교교육을 전공한, 교회교

사로서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을 

모시는 일에 열려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

다. 미국학교들의 경우, 학부에도 기독

교교육을 전공하는 과가 따로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신학교로 진학하기도 하지

만, 교회에서 바로 커리어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기독교교육 전문가로서, 교회학

교 책임교사 및 일반교사로서 교회에서 

그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 교회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교사는 자원봉

사자 이어야만 한다는 사고방식에 갇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던 때의 기억들

과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한국교회들의 

전통적인 부분들로부터의 영향으로, 한

인교회에게 있어서 교회학교 교사들은 

이제까지 쭉 항상 자원봉사자들이었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를 사례를 드리고 

모셔온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온 일, 즉 교회교사는 모

두 자원봉사자들의 몫으로 두어온 일이 

옳지 않다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텐트 메이커(Tent-maker)의 개념도 우

리에게 익숙하거니와, 열정과 헌신을 가

지고, 전문성과 능숙함을 가지고, 우리

의 다음세대를 무상으로 섬기는 많은 교

사들은 사실 존경받아 마땅하며, 한없는 

치하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 그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해 꼭 

물질적 사례가 아니더라도, 그냥 당연시 

받아들이는 자세를 지양하고 반드시 항

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를 

표현하며, 교회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하

여야 합니다.    사실 아무리 양질의 교사 

수급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 해도, 전

문적인 교회학교 교사를 사례를 드리고 

모시자는 것은,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

과 다른 방식을 대할 때면 흔히 갖게 되

는 그러한 종류의 불편함을 우리 한인교

회들에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

지만, 미국 교회에서는 낯설지 않은, 그

리고 양질의 교사들을 확보하는 데 제법 

효과적인, 사례를 드리고 전문적 기독교 

교육자인 교회교사들을 모셔 오는 체제

를 고안하고 진행하는 일을 불편하게 바

라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무

리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해도, 비

율로 따지면, 현재 미국교회들보다 우

리 한인교회들의 교회학교 다음세대들

이 훨씬 많습니다. 비율상 더 작은 수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도 미국교회

는 적정한 투자를 하여 사례를 드리고 

전문적인 혹은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을 

모셔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교회는 비율적으로 더 많은 수

의 다음세대들을 교육하고 있으면서도, 

사례를 드리는 교사를 모시는 데 물질적 

투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익숙지 않은 것

에 대한 불편함뿐만 아니라. 어쩌면 사

례를 드리고 전문적으로 많은 경험을 가

진 능숙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섬길 수 

있는 양질의 교회학교 교사를 모시는 일

은 세속적인 관점을 교회시스템 안으로 

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에, 이를 배

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비성경적인 일도 아니며, 비기독교적인 

일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교

육에 대한 교회의 사명(마28:18-20) 그

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정을 통하

여 명령하신 신앙적 가정으로서의 교회

의 교육적 사명(신6:4-9)을 보다 적극

적으로 실천하는 대단히 성경적이며, 기

독교적 원리에 부합하는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교육적 질문은 사례를 드리고 교사를 모

시는 이슈가 옳은가 그른가를 두고 갑론

을박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얼마나 구

체적인 방법으로 양질의 교사 수급 문제

에 적극적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

례를 드리는 교사를 모시는 일이 각 개 

교회 상황에서 그와 같은 대처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누구보다 해당부서

의 교사 수급 상황에 민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교사라는 존재가 우리 자

녀들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하며, 그

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

고 있을 것입니다. 반감을 갖기에 앞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긍정적 시각에서 이

해하고자 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고

려해보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점

을 바꾸고 마음을 열면, 우리 자녀들에

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고 그들

에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

니다. 심지어 그러한 좋은 교사들은 사

례를 받는 것을 통해 대교회적으로 본인

들의 시간에 대한 헌신을 약속할 것이므

로, 우리 자녀들은 그 좋은 교사들에게 

꾸준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

을 수 있을 것입니다.       
 sinaichung@yahoo.com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13)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를 위한 커리큘럼의 기초들 (37) 

(Curricular Foundations for Korean American Church Education) 

양질의 교사 확보는 전문적인 기독교 교육자 교사 채용 

좋은 교사에게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교육 받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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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고’는 미국에서 출시 하

루 만에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

위 1위에 올라섰다. 11일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이 게임이 최소 

750만회 이상 다운로드 됐다. 데이

터 조사업체인 시밀러웹이 10일 내

놓은 자료를 보면, 출시 이튿날인 8

일을 기준으로 미국 전역의 안드로

이드 모바일 기기 이용자 중 약 3%

가 매일 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 포

켓몬 고의 일일 활성 이용자(DAU) 

수치는 출시 닷새 만에 소셜네트워

크서비스(SNS) 트위터 일일 활성 

이용자수를 추월했다. 지난 주말 내

내 로스앤젤레스 뿐 아니라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곳곳에서는 

젊은이들과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포켓몬을 찾기 위해 관광지, 공원, 

해변 등으로 쏟아져 나와 진풍경을 

이뤘다.

처음 시작은 포켓몬 고 게임이었

다. 이내 온통 어딜 가나 포켓몬 고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았다. 어느덧 

그에 대한 반발로 포켓몬 고를 비판

하고 경계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 

모든 일이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

간 동안 일어났다.

어쩌면 지금은 이런 글을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기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짧게나마 포켓몬 고가 왜 중

요한지, 적어도 이에 관한 이야기에 

우리가 왜 주목해야 하는지를 적어

보려 한다. 당장 앞으로 5년 뒤를 

생각해보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며 떠들고 다니는 

모습은 이미 과거가 돼있을 것이다. 

대신 우리는 일상 곳곳에 포켓몬 고

와 같은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글에 앞서 먼저 자진 신고를 하자

면 나는 아직 포켓몬 고를 다운로드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 포켓몬 고는 갑자기 나타나더

니 (데이팅 앱) 틴더나 트위터 같이 

앱 이용자 수 상위권에 있던 경쟁자

들을 물리치고 단숨에 1위로 올라

섰다. 성공의 비결은 무엇보다 앞으

로 눈부신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보

이는 새로운 기술을 처음 적용한 데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포켓몬 고

를 눈여겨봐야 한다. 피카추(포켓몬 

게임의 주인공)가 보내는 신호는 

새로운 기술, 앞으로 펼쳐질 삶의 

미리보기이기 때문이다.

포켓몬 고를 경계하는 주장도 일

견 이해가 간다. 어쨌든 비디오 게

임에 불과한데 여기에 열광하는 것

도 정도가 있지 지나쳐선 안 된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켓몬 

고는 그냥 비디오 게임이 아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다.

벤처캐피털리스트인 크리스 딕슨

은 전에 이런 말을 했다. “다음번 혁

신은 장난감 같은 것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포켓몬 고는 장난감처

럼 보인다. 물론 이 장난감은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AR)이라

는 새로운 기술을 모두에게 적용한 

덕분에 대박을 낸 것이다. 스마트폰

은 애초에 증강현실 기기로 개발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가 개선되고 개발자들이 

모두가 흠뻑 취할 만한 인터페이스

를 개발해 선보인다면 어떻게 될

까?

1년쯤 전에 처음으로 가상현실 

안경을 써보고 정말 새 세상을 만난 

것처럼 흥분했다. 그 전까지 가상현

실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여겼기 때

문이다. 하지만 빈방에 들어가 헤드

셋 하나를 끼는 것만으로 대도시 고

층건물 꼭대기에서 위태롭게 서있

는 나 자신을 발견한 뒤로 내가 틀

렸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때 나는 

우리가 이미 가상현실을 발명해냈

다는 것을, 우리의 과제는 가상현실 

개발 자체가 아니라 이미 개발한 가

상현실을 더욱 완벽하게 다듬어가

고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비

용과 가격을 낮춰 더 흥미로운 상품

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렇다면 실제 삶의 대체재로 정

말 가상현실을 더욱 즐길 수 있기까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내 

생각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

을 것 같다. 한 10년 정도면 그런 세

상이 올 것이다. 포켓몬 고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출퇴근길에 가상

현실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지루해서 견디지 못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올 것이다. 

나는 인간이 결국 모든 기계의 손

에 멸종되리라는 식의 비관론적인 

공상과학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소

설 “Ready Player One”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기 짝

이 없는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가상

현실 콘솔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미

래는 충분히 현실적인 상상이라고 

생각한다.

약물에 비유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다. 약물은 세상에 불만이 많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들에

게 값싼 도피처를 제공한다. 잠시라

도 이들을 행복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향정신성 약물, 환각

제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가상

현실 혹은 증강현실은 소비재에 쓰

이는 기술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 반대로 더 나은 소비

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면 개발

과 개선이 장려될 일이다. 그래서 

증강현실은 앞으로 계속 더 나아지

고 더욱 재밌어지며 중독성도 강해

질 것이다.

한 가지 더. 현대인은 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일터에 적응하

지 못하는 사람들도, 일자리를 구하

지 못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마취성 약물 없이 못 사는 

사람도 너무 많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놀라울 만큼 많다. 실

리콘 밸리는 로봇이 인간의 일을 모

두 빼앗아갈 때를 대비해 기본소득

을 연구하고 있다. 즉 현실이 워낙 

팍팍하다보니 가상현실이 엄청나

게 환상적이고 꿈같은 이상향을 그

리지 않아도 현대인의 이목을 끌 수 

있다는 뜻이다.

결론으로, 증강현실은 포켓몬 고

를 통해 세상에 본격적으로 선을 보

였다. 시작은 장난감이었지만, 끝은 

그보다 훨씬 더 창대할 것이다. 증

강현실은 하나의 산업이 되고 환경

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며, 

결국 우리 삶의 빼놓을 수 없는 일

부가 될 것이다. 인간이 시간을 보

내고 무언가를 위해 경쟁하며 사랑

하는 이들과 소통할 때도 꼭 필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 당연하다고 여기

던 규범이 도전을 받을 것이다. 증

강현실이 사회의 모든 규범을 하나

씩 되돌아보게 하기까지 그렇게 오

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삶의 방식을 다시 한 번 기

술이 바꿔놓으려 하고 있다. 그 중

심에 있는 포켓몬 고이기에 게임을 

하던 하지 않던, 이와 관련된 이야

기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

다.

한편 이슬람권·중동서도 포켓몬

고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슬람 종

교계는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관련기사 6면).

미국은 지금“포켓몬 고(Pokémon Go)”광풍!

사진으로 보는 2016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복스, “선풍적 인기 넘어 도래할 새 시대 알리는 서막” 보도

삶의 대체재 가상현실 10년 내 일상화...인간답게 살 방법 찾아야

가상의 “증강현실”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반응체제 수립필요

지난 11일 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

카 부두에는 수 백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는 가상의 작은 괴물들, 

포켓몬을 잡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것이다. LA타임스는 

화요일 새벽까지 이러한 사람들이 부두에 보였다고 

전했다. 포켓몬 고(Pokémon Go)는 현실 세계를 돌

아다니며 인기 게임에 등장하는 작은 몬스터를 잡고, 

이를 키우는 방식의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게임이다. 지난 6일 호주와 뉴질랜드를 시작으

로 미국 등지에서 출시됐다.

현재 미국 전역에선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세상에 

피카츄가 나타난다면?’ 이라는 상상을 현실로 만든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Pokemon GO)’ 광풍이 불고 

있다. 아직 게임이 출시되지 않은 국가들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게임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

당 지역으로 가는 운행 수단들이 마비될 정도다. 아이

오에스(iOS)와 안드로이드용 무료 애플리케이션(앱)

으로 선보인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시시각각 언론 보

도를 쏟아내고 있는 포켓몬 고(Pokemon Go)…

뉴스해설 전문 매거진인 ‘복스(Vox)’ 편집장 에즈

라 클라인(Ezra Klein)은 선풍적인 인기를 넘어 미 전

역에서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포켓몬 고’의 열풍을, “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새로운 것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라고 설명해준다(Pokémon Go isn’t a 
fad. It’s a beginning).

회장 이종명 목사(왼쪽)가 강사 원팔연 목사(오른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대회를 마치고 참석 목회자와 진행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강사 원팔연 목사가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있다.

뉴욕권사선교합창단이 헌금송을 하고 있다. 

첫날 이만호 목사가 대회 인도를 하고 있다.

셋째날 김홍석 목사가 대회 인도를 하고 있다.

강성찬양팀이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 연합찬양대가 설교에 앞서 찬양하고 있다. 동 건물 체육관에서 어린이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첫날 김성국 목사가 대표기도하고 있다.

둘째날 최창섭 목사가 대회인도를 하고 있다. 마지막날 장석진 목사가 축도하고 있다.


